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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세계지역연구분야의국내최고싱크탱크인KIEP(대외경제정책연

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모아「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습

니다. 

양기관은이미 2006년부터업계의높아지는정보수요에맞추어유망신

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

화국,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이지리아, 터키, 미얀마, 사우디아라비

아, 우크라이나, 페루, 체코, 벨라루스, 이란, 아르헨티나, 호주등의산업분

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콜롬비아의산업분석자료를새로발간하게되었으며, 이미발간된바있으

나개정에대한수요가매우높은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의산업분석

자료를다시발간하게되었습니다.

「유망국가산업연구시리즈」는성장속도가빠른신흥시장의산업을구체

적으로분석하여우리업계의진출대상산업선정과진출방안모색을지원하

기위한것으로, 국가별로주요산업을선정하되현지시장의성장가능성과

머 리 말

ⅱ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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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ⅲ

우리산업의경쟁력에초점을맞추어실질적인진출방안을제시하는데중

점을두었습니다. 특히자동차, IT, 석유화학, 건설등우리의주력수출산업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KIEP와

KOTRA가각각의장점을살려조사하였으며, KIEP가전체내용을조율하

였습니다. 따라서국내에유망국가별산업동향에대한분석자료가흔치않

은현실에서「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

을위한시장탐색및산업조사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됩

니다. 

아무쪼록 KIEP-KOTRA의 공동연구인「유망국가 산업연구」가 국내 최

고의산업분석자료로뿌리내릴수있기를기대하며, 양기관은해외산업동

향에관심있는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내용을

보완하고대상국가를확대해나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자료가나오기까지정보작성에수고하신 KOTRA 해외무역

관(KBC)과정보컨설팅본부담당자, 그리고KIEP 담당연구진여러분께감

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1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 욱

KOTRA 사장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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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iv

인

국문요약

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

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

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

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

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

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

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

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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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

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

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

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

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

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

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

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

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

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

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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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

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

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

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

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

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

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

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

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

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

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

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

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

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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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

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

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

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

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

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

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

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

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

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

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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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

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

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

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

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

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

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

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

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

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

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

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

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

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

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

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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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

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

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

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

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

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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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

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

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

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

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

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

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

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

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

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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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

아 경제가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

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2억 

4,000만 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24세 이하 인

구가 전체의 45%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고, 생산

가능인구(15~64세)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보

너스(demographic bonus)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소

득수준도 높아져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높다. 인도네시아

1)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연령층은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는 적어 고도성장이 지속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4｜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의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내구재 보급이 본격화되는 

3,000달러를 넘어섰는데, 특히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5,000달러

를 초과하고 3만 5,000달러 미만인 중산층 인구가 2009년 8,200

만 명에서 2015년에는 1억 7,000만 명, 2020년에는 약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뿐만 아

니라 석탄, 주석, 니켈, 동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도 세계적인 생

산량을 자랑할 만큼 풍부하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Mohammad Soeharto) 체제 붕괴 이후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

기를 겪었으나, 유도요노(S. B. Yudhoyono) 대통령 집권 이후에

는 이러한 불안정마저 극복하였다.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정

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이머징 마

켓으로 부상하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최근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확

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인도

2) 福地 亞希(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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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최근 인프라 확충과 연관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27일 발표

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 이하 마스터플랜)’

는 인도네시아가 2025년경 GDP 4조~4.5조 달러(1인당 GDP는 

14,250~15,500달러)를 달성해 세계 9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

는 청사진이다.3) 마스터플랜의 핵심 개발전략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총 4,012조 루피아(약 4,720억 달러)를 투

입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연결한다는 것이다.4)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 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

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교역은 최근 급증세를 보여 2010년 

현재 230억 달러에 다다르고, 증가율 또한 매년 40%를 넘어서

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

3) Republic of Indonesia,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p. 15.

4) Republic of Indonesia,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p. 49. 환율은 

1달러당 8,500루피아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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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기업의 최초의 해

외직접투자(ODI) 대상지였고, 2011년 12월 현재 투자규모도 

3,941건과 98억 달러(신고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최대 지원대상

국이기도 하다. 더불어 양국은 2011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유망산업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을 연구하게 된 보다 직접

적인 배경 혹은 필요성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세계은

행(World Bank)과 골드먼 삭스(Goldman Sachs) 등에 의하면, 인

도네시아는 2030년에 세계 10대, 2050년에 세계 6대 경제대국으

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유망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둘

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개발수요 등을 겨냥한 투

자진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인구보너스

와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2025년 전후

로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야심찬 중장기 경제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바, 관련 연구를 통한 진출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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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지속되어 

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최근 주요국의 산업별 진출전

략 수립이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국에 대한 산업별 심층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선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유망산업 위

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전

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둘째 목적은 최근 차이나 리스

크(China Risk)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셋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1년 들어 특사파견

을 통해 자국의 종합적인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인 IEDCs에 

한국의 협력과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전폭적인 협

력과 참여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소개하기 위함

이다. 넷째, 이 연구는 KIEP의 지역연구 전문성과 KOTRA 현지 

한국비즈니스센터(KBC: Korea Business Center)의 살아 있는 현장

감과 최신 정보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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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연구자료나 단

편적인 분석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자료는 다음 자료를 제외하면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06년 발간된 KIEP-KOTRA 산업연구: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

업 (배희연․정재완․복덕규)은 이 보고서와 같은 필요성과 목

적을 가지고 있으나, 분석대상 업종이 자동차, 방송통신, 온라인

게임 등으로 다르다. 손기태․김민희(2009) 역시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하고 있고,アジ

ア經濟硏究所(IDE)에서 발간한 インドネシア: 再生への挑戰

(石田正美編 2005)의 경우 부문별로 산업을 분석하고 있으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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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KIEP-KOTRA 산업연구: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배희연 정재완 복덕규,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신흥시장으로서의 유망성, 주요 유망산업 분석 및 

한 인도네시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제시 등

- 자동차, 방송통신, 게임 등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에 대한 시장 유망성 및 진출방안 모색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현지조사

2

과제명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손기태 김민희,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국의 서비스산업을 비교하

고 발전단계를 파악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시사점 

제공

- 3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정도 비교

- 각국의 금융, 유통-소매, 운송, 통신 산업 분석

- 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제시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현지조사

3

과제명
インドネシア: 再生への挑戰(石田正美編, 2005), 

アジア經濟硏究所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혼란기 시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법제도 등을 살펴

보고 새롭게 등장한 유도요노 정부의 과제를 제시

- 인도네시아의 대외경제 관계, 매크로 경제동향 및 

과제, 경제위기와 중앙정부 채무, 지적재산권, 석

유 가스산업, 전력사정, 경제재생 전망과 과제 등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및 현지조사

로 제도개선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Ⅰ-1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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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계속

연구

차별성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 인도네시아의 최근 산업구조를 심층 분석해 대외

경제정책 수립 지원 및 기업 진출의 길라잡이 역할

- 연구대상 산업의 차별, 즉 기존 연구와는 달리 에

너지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분

석하고, 또 인도네시아 최근 관련 산업의 육성정

책과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 문헌연구 중심의 기존 연구자료와 달리 KOTRA 

자카르타 KBC와의 공동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

을 통한 현장성 강화

기타 차별성

-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정보전달 및 비정기적 동향

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경

제, 주요 유망산업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

질적인 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연구임.

- 또한 분석대상 산업은 사전에 진출기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자료를 토대로 KOTRA 

자카르타 KBC와 KIEP 연구담당자의 협의 등을 

통해 선정함.

이에 반해 본 연구는 KOTRA의 협조를 얻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KIEP 자료

(2006년)와는 연구대상 산업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

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유망산업 선정 절차(설문조사)와 전문

가 인터뷰 등으로 차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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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KOTRA 자카르타 KBC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

한 66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실시하였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유망 및 성장 산업으로 ① 

인프라 건설, ② 석유․가스 등 자원, ③ 자동차 및 부품, ④ 전

기전자 업종, ⑤ 신재생에너지, ⑥ 유통업 등을 선택하였다. 그

리고 전문가 인터뷰는 현지 출 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

자 및 관련 전문가, 업종별 현지 업계 전문가, 업종별 현지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업종별 애로사항, 진출 시 고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글상자 Ⅰ-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주최: KOTRA 자카르타 KBC

 설문대상 기업 및 응답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66개 기업)

 설문조사 시기: 2011년 6월

 주요 설문내용: 조사대상 유망산업 선정 및 애로사항 파악

 설문 결과(유망 및 성장 산업 선정): ① 인프라 건설, ② 석유 가스 등 자

원, ③ 자동차 및 부품, ④ 전기전자 업종, ⑤ 신재생에너지, ⑥ 유통업 등



12｜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4,000만 명의 큰 내수시장과 동남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세계 2위 수출국), 주석(세계 2위 생산국), 동(세계 5

위 생산국), 니켈(세계 2위 생산국)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

고 있다. 또한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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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건설을 유망업종으로 선정하였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같은 배경에서 이들 업종을 성장 유망업종으로 선

정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최

근 경제 동향,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 산업구조 변화, 정부의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에너

지 및 전략광물자원을 중심으로 부존자원 현황, 현지 정부의 관

련 정책, 자원개발 구조,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현지 정부의 주요 육성정책, 개발 현황, 주

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잠재력 등도 분석하였는데, 이는 

제Ⅳ장에 담고 있다. 이어 제Ⅴ장에서는 수송인프라를 중심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수준, 현지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

과 확충 계획, 시장 동향과 전망, 외국인투자 진출 관련 규제, 주

요 기업들의 수주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

과의 산업별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한․인도네시아 산

업협력 방안과 민간기업 차원의 유의사항 및 유망분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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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록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진출 업무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업종별 유관기관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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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남아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성장

이 큰 타격을 입은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견실

한 경제성장을 유지했다.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채택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외부충

격이 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인도네시아는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

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약 2억 4,000만 명 규모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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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입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수출입이 

모두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2010년부터는 전년 수준 이

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제원유 및 식료품 가격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

기에는 인도네시아도 9.8%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표 Ⅱ-1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6~10년)

구 분 단 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질GDP 증가율 % 5.5 6.3 6.0 4.6 6.1

GDP 십억 달러 364.6 432.2 510.2 539.4 706.6

1인당 GDP 달러 1,585.7 1,859.3 2,171.6 2,271.8 2,945.6

총인구 백만 명 229.9 232.5 235.0 237.4 239.9

CPI 상승률 % 13.1 6.4 9.8 4.8 5.1

수출 십억 달러 103.5 118.0 139.6 119.6 158.1 

수입 십억 달러 73.9 85.3 116.7 88.7 127.4 

경상수지/GDP % 3.3 2.7 0.3 2.3 1.1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41.1 55.0 49.6 63.6 92.9 

평균환율(루피아/달러) 9,159 9,141 9,699 10,390 9,090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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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9.8%에 그쳤던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

지 않았으며, 최근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물

가상승률은 5%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루피

아 환율은 변동폭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FDI 확대,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증가 등에 힘입어 평가절상 추세가 지

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단기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162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50%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교통․물류․통신 분야가 약 

50억 달러를 기록, 전체의 31%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약 33억 

달러, 20.7%), 광업․채석(약 22억 달러, 13.7%) 순으로 많이 투

자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FDI는 제조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는 교통․

물류․통신 부문이 최대 투자업종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수요

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저임금과 2억 4,000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

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다. 광업․채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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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목

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별 투자는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와 

일본이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수년간 협의해온 한

국의 일관제철소(약 60억 달러 규모 예상) 투자진출이 본격화되

면 한국 또한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2 최근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2008~10년)

(단위: 건,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구  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14 154.3 1.0 22 158.5 1.5 197 813.0 5.0 

광업 채석 41 181.4 1.2 27 304.5 2.8 223 2,229.3 13.7 

제조업 495 4,515.2 30.4 474 3,831.1 35.4 1,096 3,357.1 20.7 

전기 가스 수도 4 26.9 0.2 6 349.2 3.2 42 1,428.4 8.8 

건설업 21 426.7 2.9 15 518.3 4.8 70 619.9 3.8 

도소매 레스토랑

호텔
397 739.1 5.0 466 1,012.5 9.4 916 1,096.8 6.8 

교통물류통신 35 8,529.9 57.4 50 4,170.4 38.6 123 5,046.2 31.1 

금융 보험 부동산 

비스니스 서비스
19 174.9 1.2 33 309.5 2.9 67 1,050.2 6.5 

기타 서비스 112 123.1 0.8 128 161.2 1.5 347 573.8 3.5 

총  계 1,138 14,871.5 100.0 1,221 10,815.2 100.0 3,081 16,214.7 100.0 

자료: BPS-Statistics Indonesi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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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멤버이자 Post BRICs의 선두주자

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향후 동남아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풍부한 인적․물적 자

원 및 2억 4,000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한 

FDI 증가,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수요 증

가, 사회․정치적 안정 지속 등으로 현재까지와 같은 고도 성장

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2012~20년)

구분 단위
2011년

(추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년

(평균)

GDP 성장률 % 6.6 6.2 6.2 6.3 5.9 4.9 

GDP(명목) 십억 달러 846.9 918.5 1,064.7 1,228.3 1,357.9 1,717.2 

총 인구 백만 명 242.3 244.8 247.2 249.6 251.9 258.4 

CPI 증가율 % 5.4 6.6 5.1 5.8 3.9 3.8 

경상수지/GDP % 0.4 0.3 0.6 0.6 0.2 -0.7 

환율 루피아/달러 8,770 9,025 8,743 8,550 8,591 8,828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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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환경

1)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세계은행은 매년 전 세계 183개 국가의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 순위를 발표한다. 비즈니스 수월성은 창업, 인허가, 전

력, 소유권 등기,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 등 비즈니스 활동

의 전 과정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국가별 순위를 평가

한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한 결과로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및 비교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12년 비즈니스 수월성은 183개 평가대상 국

가 중 129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창업 155위, 건축관련 인허

가처리 71위, 전력 161위, 재산권 등록 99위, 대출 126위, 투자

자 보호 46위, 세금납부 131위, 국제교역 39위, 채권회수 156위, 

청산 146위를 기록했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창업, 전력 부문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가 낮은 편이며, 국제교역 및 투자자보호 

부문이 높게 평가받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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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4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2012년)

구분
인도

네시아
한국

아태

지역평균

OECD 

평균

종합평가(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Rank) 
129 8 - -

창업(순위)

(Starting a Business, Rank)
155 24 95 57

절차단계(수)

(procedures, number)
8 5 7 5

시간(일)

(time, days)
45 7 37 12

비용(1인당 소득 대비 %)

(cost, % of income per capita)
17.9 14.6 22.7 4.7

최저자본금(1인당 소득 대비 %)

(minimum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46.6 0.0 20.1 14.1

건축관련 인허가처리(순위)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Rank)
71 26 73 53

절차단계(수)

(procedures, number)
13 12 17 14

시간(일)

(time, days)
158 30 159 152

비용(1인당 소득 대비 %)

(cost, % of income per capita)
105.3 79.5 99.1 45.7

전력(순위)

(Getting Electricity, Rank)
161 11 75 54

절차단계(수)

(procedures, number)
61 4 5 5

시간(일)

(time, days)
108 49 88 103

비용(1인당 소득 대비 %)

(cost, % of income per capita)
1,379.0 38.6 1,079.4 92.8

재산권 등록(순위)

(Registering property, Rank)
99 71 85 59

절차단계(수)

(procedures, number)
6 7 5 5

시간(일)

(time, days)
22 11 8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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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계속

구분
인도

네시아
한국

아태

지역평균

OECD 

평균

비용(자산가치 대비 %)

(cost, % of property value)
10.8 5.1 4.1 4.4

대출(순위)
1)

(Getting credit, Rank)
126 8 91 41

법적권리지수(1-10)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1-10)
3 8 7 7

신용정보지수 (0-6)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4 6 2 5

공공 신용정보기관의 정보 보유비율(성인의 %)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31.8 0.0 10.3 9.5

민간 신용정보기관의 정보 보유비율(성인의 %)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0.0 100.0 18.1 63.9

투자자보호(순위)2)

(Protecting investors, Rank)
46 79 83 63

공시지수(0-10)

(extent of disclosure index, 0-10)
10 7 5 6

이사책임지수(0-10)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0-10)
5 2 5 5

주주소송지수(0-10)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0-10)
3 7 6 7

투자자보호지수(0-10)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6.0 5.3 5.4 6.0

세금납부(순위)

(Paying taxes, Rank)
131 28 70 62

납세(수) 

(payments, number per year)
51 12 25 13

시간(시간)

(time, hours per year)
266 225 215 186

실효세율(이윤 대비 %)

(total tax rate, % of profit)
34.5 29.7 - -

국제교역(순위)

(Trading across borders, Rank)
39 4 77 34

수출서류(수)

(document to export, number)
4 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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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계속

구분
인도

네시아
한국

아태

지역평균

OECD 

평균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일) 

(time to export, days)
17 7 22 10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컨테이너당 US$)

(cost to export, US $ per container)
644 680 906 1,032

수입서류(수)

(documents to import, number)
7 3 7 5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일)

(time to import, days)
27 7 23 11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컨테이너당 US$)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660 695 954 1,085

채권회수(순위)
3)

(Enforcing contracts, Rank)
156 2 86 37

절차단계(수)

(procedures, number)
40 33 519 518

시간(일) 

(time, days)
570 230 47.8 19.7

비용(배상 청구액 대비 %)

(cost, % of claim)
122.7 10.3 37 31

청산(순위)

(Resolving Insolvency, Rank)
146 13 106 27

시간(년)

(time, year)
5.5 1.5 2.9 1.7

비용(자산 대비 %)

(cost, % of estate)
18 4 23 9

회수율(센트)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13.8 82.3 29.5 68.2

주: 1) 채권자의 법적 권리 보호수준과 신용정보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

    2) 거래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공시지수’, 경영진의 자기거래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self-dealing)을 나타내는 ‘이사책임지수’, 이사와 임원들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 능력을 나타내는 ‘주주소송지수’, ‘투자자보호지수’를 종합하여 측정.

3) 채무자의 지불체납에 대한 사법구제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소-재 

판-채권회수에 소용되는 절차, 시간과 비용으로 구성.

자료: World Ban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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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도 분석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은 국별로 기업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제활

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한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매년 발표하고 있

다. 경제자유도지수 평가항목은 비즈니스, 무역, 재정,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정부패, 노동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별․국별 점수 및 순위를 발표한다.

2012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자유도는 56.4점으로 세계평균 59.5

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별 순위로는 조사대상 총 

179개 국가 중 115위를 기록했으며, 아태지역 41개 국가 중에서

는 23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별로는 비즈니스(134위), 노동(122

위), 투자(123위) 등의 순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정부규모(9위), 

재정(56위), 통화(95위), 무역(101위)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비즈니스 부문의 순위가 134위로 낮게 나타난 것은 투자승인

과 같은 행정부문에 소요되는 시일이 긴 것과 전반적인 행정 효율

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문의 경우 고용유연성이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투자 부문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투자유치에 긍정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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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1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의 경제자유도 지수 비교(2012년)

자료: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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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각종 법규정 적용 시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

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정부규모의 경우 정부지출이 GDP 대비 

16.7%에 달하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 수준이며, 공공

부채 또한 GDP 대비 30% 수준으로 양호하다. 재정부문도 소득

세 최고세율 30%, 법인세 25%, 종합세율 11.4% 등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무역 부문의 경우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average tariff rate)이 3.1%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비관세 

장벽이 다소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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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GDP의 약 

1/4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농업․축산․임

업․수산업, 무역․호텔․레스토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

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 감소폭이 2.6%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종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감소폭이 1.7%포인트로 제조업 부문의 비

중 감소를 주도했다. 한편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농

업․축산․임업․수산업 부문으로 2010년 GDP 대비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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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로 2005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식용작물 및 수산업 분야의 성장이 농수산 분야의 비중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남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답게 원

유․천연가스 중심의 제조업 GDP 비중이 24.8%, 광업 및 채석 

부문의 GDP 비중이 11.2%로 높은 편이다. 2005년 대비 2010년 

원유․천연가스 부문의 비중은 1.9%포인트 감소했는데, 최근 인

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 원유․천연가스 부문의 생산 증가는

 표 Ⅱ-5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비중 변화(2005년과 2010년)

(단위: %)

구 분 2005년 2010년
변동폭

2005→2010

농업, 축산, 임업, 수산업 13.1 15.3 2.2 

광업 및 채석 11.1 11.2 0.0 

제조업 27.4 24.8 -2.6 

석유 및 가스 제조업 5.0 3.3 -1.7 

비(非)석유 및 가스 제조업 22.4 21.5 -0.9 

전기, 가스 및 수도 1.0 0.8 -0.2 

건설업 7.0 10.3 3.2 

무역, 호텔 및 레스토랑 15.6 13.7 -1.8 

교통, 통신 6.5 6.6 0.1 

금융, 부동산, 서비스 8.3 7.2 -1.1 

서비스 10.0 10.2 0.2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www.b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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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러한 원유․천연가스 부

문의 비중 감소는 제조업 부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제조

업 중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나. 제조업 구조

제조업을 석유 부문과 비(非)석유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 석유 및 가스 부문이 13.2%를 차지하고 비석유 및 가스 

부문이 86.8%를 차지했다. 석유 및 가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5년 18.2%에서 2010년 13.2%로 5.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석유 정제 

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

성장으로 인한 성장세를 석유 정제업 부문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

음료․담배 부문이 29.2%로 가장 높고, 수송장비․기계․설비

가 24.4%, 비료․화학․고무제품이 11.0%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중 변화 또한 식품․음료․담배 부분이 2005년 23.4%에서 

2010년 29.2%로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비석유 부

문의 비중 확대를 이끌었다. 수송장비․기계․설비 부문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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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에 비해서 2010년에 1.7%포인트 확대되었으며, 비

료․화학․고무제품 부문 또한 비중이 5년간 1.0%포인트 확대

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가죽․신발 부문

의 경우 2005년 10.1%에서 2010년 7.8%로 2.4%포인트 감소했

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고도 경제성장으

로 인한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 축소와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같

은 산업고도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6 제조업 세부업종별 비중 변화(2005년과 2010년)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변동폭

2005→2010

석유 및 가스 제조업 18.2 13.2 -5.0 

석유 정제 11.8 7.7 -4.1 

액화천연가스(LNG) 6.4 5.6 -0.9 

비(非)석유 및 가스 제조업 81.8 86.8 5.0 

식품 음료 담배 23.4 29.2 5.8 

섬유 가죽 신발 10.1 7.8 -2.4 

목재 및 기타 목재 4.6 5.0 0.4 

제지 인쇄 4.5 4.1 -0.3 

비료 화학 고무제품 10.0 11.0 1.0 

시멘트 비금속 광물 3.2 2.9 -0.4 

1차 금속 철 철강 2.4 1.7 -0.7 

수송장비 기계 설비 22.7 24.4 1.7 

기타 제조품 0.8 0.7 -0.1 

총  계 100.0 100.0 0.0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www.b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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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주요 경제개발계획으로는 2011년에 

발표된 마스터플랜(MP3EI 20005-2025)을 들 수 있다.5) 마스터플

랜(MP3EI)은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자급가능하고 선진

화된, 정의롭고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건설(To Create a Self- 

Sufficient, Advanced, Just and Prosperious Indonesia)’을 비전으로 

5) MP3EI의 영문 표현은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for 2005-2025이다. 인도네시아어로는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이고 줄임말로는 MPPPEI이나, P가 

연속 3번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MP3EI’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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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선진국 대

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주

요 경제 목표치로 2025년 GDP 규모 4조～4.5조 달러, 1인당 

GDP 14,250～15,500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2011～

14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을 6.4～7.5%로 유지하는 한편, 인플

레이션은 현재 6.5% 수준에서 2025년에는 약 3%까지 낮출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 비전으로는 2045년 GDP 규모 15조～17.5조 

달러, 1인당 GDP 44,500～49,000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림 Ⅱ-2 마스터플랜(MP3EI) 비전 및 목표

- 2025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 -

1) 산업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 증대 및 가치사슬 확

대, 분배 네트워크 효율성 증대, 천연인적 자원 접

근 및 활용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

2)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효율성 증대 및 국

내시장 통합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3)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생산, 가공, 마케팅 전반에 국

가경쟁력 제도 강화

자료: Republic of Indonesia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스터플랜(MP3EI)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으로 경제회랑계획(IEDCs)을 들 수 있다. 이는 인도네

시아 전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6개 경제회랑으로 구분해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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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중점개발 지역 및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다

는 계획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중장기 개발계획의 근간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IEDCs는 각 회랑별로 나누어진 국가 전

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등의 형

태로 연결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통

해 경제성장, 균형발전,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장

기개발계획이다.

 그림 Ⅱ-3 IEDCs 개관  

주:  메가허브  허브/주요 도시

자료: Republic of Indonesia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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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인도네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부문의 위축과 역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

기 위해 기존의 모든 산업정책을 재검토해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을 수립하였다.

단기 목표로는 ‘제조업 육성전략 2010-2014’라는 산업육성정

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7대 전략 

목표(strategic goals)도 마련하였다. 7대 전략목표는 ① 산업부문

의 부가가치 확대, ② 내수 및 국제 시장 확대, ③ 산업지원 서

비스의 질적 향상, ④ 산업기술 증진, ⑤ 산업구조 강화, ⑥ 자바

(Java) 이외 지역의 산업개발, ⑦ 중소기업 비중 확대로 구성된다.

중장기 산업육성 정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IEDCs를 통

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개발 및 산업육성정책을 수립․추진

하고 있다. 6개 회랑별 중점 개발 테마 및 육성 산업 등에 대한 

내용은 [표 Ⅱ-7]을 보면 알 수 있다. 수마트라 회랑(Sumatra 

Corridor)의 경우 천연자원 생산 및 가공을 주요 개발테마로 하

며, 팜오일, 고무, 석탄 등 천연자원 개발은 물론 조선 부문까지 

육성할 예정이다. 자바 회랑(Java Corridor)은 최대 1,518억 달러

를 투입해 산업 및 서비스 개발을 중점 추진하며, 식품․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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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선, ICT 등과 같은 첨단산업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천

연자원이 풍부한 칼리만탄 회랑(Kalimantan Corridor)의 경우 석

유․가스, 석탄, 철강, 보크사이트 등 주요 에너지 지하자원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술라웨시 회랑(Sulawesi Corridor)은 

농업,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을 테마로 한다. 발리-누사 틍가라 

회랑(Bali-Nusa Tenggara Corridor)의 경우 관광 및 식품 부문을 

주요 개발 테마로 하며 관광, 수산, 축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파푸아- 케풀라우안 말루쿠 회랑(Papua-Kepulauan 

Maluku Corridor)의 경우 식품, 수산업,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을 중점 추진하며 농업, 동, 석유․가스 및 수산업을 중점 육성

하기로 했다.

 표 Ⅱ-7 IEDC 경제회랑별 주요 개발사업 및 중점육성산업 개요   

회랑 개발 테마 중점개발지역 중점육성산업 투자규모

수마트라
천연자원 생산 

및 가공 

Banda Aceh. Pangkal 

Pinang, Medan, 

Padang, Pekanbaru, 

Bandar Lampung, 

Jambi, Bengkulu, 

Palembang, Serang, 

Tanjungpinang, 

Tanjungpinang

팜오일, 고무, 

석탄, 조선, 철강
840억 달러

자바 산업 및 서비스 

Jakarta, Bandung, 

Semarang, Yogyakarta, 

Surabaya

식품음료, 섬유, 

교통 장비, 조선, 

ICT, 무기

1,51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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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계속

회랑 개발 테마 중점개발지역 중점육성산업 투자규모

칼리만탄

광물 에너지 

자원 생산 및 

가공

Pontianak, 

Palangkaraya,Banjarmas

in, Samarinda

석유가스, 석탄, 

팜오일, 철강, 

목재, 보크사이트

1,112억 

달러

술라웨시

농업, 

플랜테이션, 

수산업, 석유

가스, 광물 생산 

및 가공

Makassar, Palu, 

Kendari, Gorontalo, 

Mamuju, Manado

농업(쌀, 옥수수, 

콩, 카사바), 

코코아, 수산업, 

니켈, 석유 및 

가스

363억 달러

발리-누사 

틍가라
관광 및 식품 

Denpasar, Lombok, 

Kupang, Mataram

관광, 수산업, 

축산업
156억 달러

파푸아-

케풀라우안 

말루쿠

식품, 수산업, 

에너지 및 광물 

중점 개발

Sofifi, Ambon, 

Sorong,Manokwari, 

Timika,Jayapura, 

Merauke

농업, 동, 석유 

및 가스, 수산업
732억 달러

자료: Republic of Indonesia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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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

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망간, 보크사이트, 금 등은 매장량이

나 생산량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은 가공분야까지 합

하면 전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2010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모두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이 있다. 광

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 신광업정책

을 도입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으로 에너지자원 중에

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coal)과 광물자원 중에서 니켈(nickel), 주

석(tin), 동(copper)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매장량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

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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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인도네시아는 동․서 간의 길이가 5,300km에 달하고 1만 

3,000여 개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6) 인도네시

아는 또한 복잡한 지질층으로 인해 말라야(Malaya) 조산대, 서부 

칼리만탄(West Kalimantan) 조산대, 수마트라(Sumatra) 조산대, 순

다(Sunda) 조산대, 중앙 보르네오 북쪽 복합조산대, 말루카

(Malluccan) 조산대, 할마헤라 북이리안(Halmahera North Irion) 조

6) 인도네시아의 섬 개수는 그동안 1만 7,500여 개로 알려졌으나, 2010년 인도네시

아 정부의 실제 측정 결과 1만 3,000여 개로 확인되었다.



Ⅲ. 에너지 광물자원｜43

산대의 7개 조산대가 있고, 조산대별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자원은 주로 수마트라(Sumatera), 자바(Jawa), 칼

리만탄(Kalimantan)과 술라웨시(Sulawesi)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석유 확인

(proven) 매장량은 42.3억 배럴이고 잠재(potential) 매장량은 35.3

억 배럴로 매장량은 세계 22위권 수준이다. 2000년에 비해 확인 

매장량은 17.4%, 잠재 매장량도 21.4% 줄어들었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오랫동안 석유를 비롯한 자원에 대한 추가 투자

나 탐사 및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유자원 역시 

점차 고갈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매장량은 확인과 잠

재 매장량을 합하면 157.1조 입방피트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10

위권에 해당한다. 점차 늘어나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2000년에 비해 확인 매장량은 

14.4% 늘어났으나, 잠재 매장량은 35.5% 줄어들었다.

천연가스의 약 70%는 나투나(Natuna) 섬, 동부 칼리만탄, 남부 

수마트라, 이리안자야(Irian Jaya) 등 연안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특히 나투나 섬 주변은 최대 매장지역으로, 2009년 기준 인도네

시아 전체 매장량의 약 1/3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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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1 석유 매장량 추이(2010년 기준)  

(단위: 10억 배럴)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66.

 그림 Ⅲ-2 천연가스 매장량 추이(2010년 기준)  

(단위: TSCF)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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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 지역별 석탄 자원량과 매장량(2010년 기준)  

(단위: 백만 톤)

지역 자원량 매장량

Banten 13.31 0.00

West Java 0.00 0.00

Central Java 0.82 0.00

East Java 0.08 0.00

Nanggroe Aceh Darussalam 450.15 0.00

North Sumatera 26.97 0.00

Riau 1,767.54 1,940.37

West Sumatera 732.16 36.75

Bengkulu 198.65 21.12

Jambi 2,115.70 9.00

South Sumatera 47,085.08 9,542.01

Lampung 106.95 0.00

West Kalimantan 517.04 0.00

Central Kalimantan 1,638.66 74.28

South Kalimantan 12,265.56 3,604.36

East Kalimantan 37,904.97 5,903.83

South Sulawesi 231.12 0.12

Central Sulawesi 1.98 0.00

North Maluku 2.13 0.00

West Irian Jaya 126.41 0.00

Papua 2.16 0.00

합계 105,187.44 21,131.84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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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자원량(resources) 기준으로 1,052

억 톤, 매장량(reserves) 기준으로 211억 톤을 보유하고 있다. 지

역별로는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이 각각 전체의 44.8%

와 36%의 자원량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량 기준으로도 이들 지

역이 각각 전체의 45.2%와 27.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리아

우(Riau)와 남부 칼리만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11).

나. 광물자원

인도네시아에서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

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

년 현재 전 세계 주석매장량의 16.7%인 80만 메트릭톤을 보유

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니켈은 390만 메트

릭톤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6위 규모이다. 동은 세계 

매장량의 4.1%인 2,800만 메트릭톤을 보유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12).



Ⅲ. 에너지 광물자원｜47

 표 Ⅲ-2 주석, 니켈과 동 매장량 현황(2010년)  

구분 매장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주요국(순위)

주석(tin, 메트릭톤) 800,000 16.7% 2위
중국(1위), 브라질(3위), 

볼리비아(4위)

니켈(nickel,메트릭톤) 3,900,000 4.9% 6위
호주(1위), 뉴칼레도니아(2위)

 브라질(3위)

동(copper, 천 

메트릭톤)
28,000 4.1% 8위

중국(1위), 페루(2위),  

캐나다(3위)

자료: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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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스법을 제정하였다. 광물자원 분야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신광

업법(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류 2009년 제4호)을 2009년 1

월에 발효시켰다. 제2기 유도요노 정부가 구성된 2009년에는 에

너지․광물자원부도 개편하였다.

가. 석유 가스

현재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

하고 있는 법은 2001년 제정한 신석유․가스법이다. 이 법률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상류 부문은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국

영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가 석유와 가스 관련한 모든 사

항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정책 입안, 

광구 부여, 관리업무 등이 페르타미나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권

한이 정부기관, 즉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유가스총국(MIGAS)

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상류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거버넌

스와 비즈니스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상류 분야는 보다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2007년 8월 제정된 

에너지에 관한 법률(법률 2007년 제30호)은 신석유․가스법, 전

력법, 지열법 등 에너지규제법을 총괄하는 법으로, 국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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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대한 정책방침을 규정하고 있다.7)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산하 

지원기관인 BPMIGAS와 BPHMIGAS 등이 관장하고 있다. 에너

지․광물자원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며, 산하에는 석유․가스총

국(MIGAS), 광물․석탄․지열총국(DJMBP), 전력․에너지 이용총

 그림 Ⅲ-3 에너지․광물자원부 조직개편 개요

자료: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제공.

7) 鈴木 信市(2009),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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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DJLPE) 등을 두고 있다. MIGAS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석

유․가스의 상류 부문을 관리하는 BPMIGAS와 석유산업의 하류

(downstream) 부문을 담당하는 BPHMIGAS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류에 관한 2025년까지

의 목표를 밝혔다(표 Ⅲ-3 참고). 원유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물 분배계

약(PSC: Product Sharing Contract)의 이익배분을 광업권자에게 유

리하게 하고 기자재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대세제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50%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상류 사업 참가를 촉진시키고 페르타미나

와 메드코(Medco) 등 현지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한 현지기업의 상류 비즈니스 부문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

네시아 정부는 2004년 관련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기업(최우선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상류 사업에 

대한 10%까지의 참가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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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 석유․천연가스의 상류부문(upstream)에 관한 2025년까지의 정부목표

 원유생산량 100만 배럴/일 유지

 50%를 국내기업에 의해 운영

 91%의 현지화 비율(local content) 

 종사자 중 99%를 숙련된 인도네시아 인으로 구성

 국내연료 공급과 공업원료의 안정공급 확보

 재생가능에너지 향상

자료: 鈴木 信市(2009), p. 47.

나. 광물자원

인도네시아는 1967년에 광업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자원개발

을 중앙정부와의 계약(CoW: Contract of Work)을 통해 진행하게 

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

하였고, 글로벌 자원기업에 자본재 수입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

를 부여해 자원개발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1998년 지방

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 광산업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하게 되자 이권 추구, 중앙정부와의 충돌 등이 발

생하였고,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

자 자원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2009년 발효

된 신광업법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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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인도네시아는 19세기 말부터 석유를 생산할 정도로 오랜 자원

탐사 및 생산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부터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자원의 상류(upstream) 분

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신규 유

전 및 가스전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제유가 및 광물가격이 상승하고 천연가

스와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자원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1년에 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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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신광업

법은 외국기업도 광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가 관련 규정을 큰 

폭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종래 CoW 제도는 폐지하

고 새로운 광업사업허가권(IUP: Mining Business License)을 발급

하였다. 사업허가는 탐사단계와 생산단계로 구분하여 탐사 IUP

와 생산 IUP로 나누었고, 허가는 입찰을 통하도록 하였다. 다음

으로는 외국기업의 100% 지분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5년 후부

터는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 지분 20%를 의무적으로 양도하도

록 규정하였다. 또 2014년부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물자

원은 가공된 상태에서 수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신

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의 CoW 계약자도 수출을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제련이나 정련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

는 품목은 석탄, 철광석, 동, 주석, 보크사이트, 금, 은 등이다.8) 

이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채광자격 허가권한 이양, 

순수익의 10% 정부에 제공(중앙: 4%, 지방: 6%), 현지 국영기업

에 우선적 개발허가권 부여 등도 있다.

8) 조대현(2012),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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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 광업권 변화의 주요 내용

구분 광업법 신광업법

광업권 

형태

CoW

(광업사업계약)
KP(광업권)

IUP

(광업사업허가)

IUPK

(특별광업사업허가)

광업권 

분류
단일

조사, 

탐사/채굴/가공, 

제련/운송판매

탐광IUP/

생산IUP

탐광IUPK/

생산IUPK

대상자 외국계 자본
내국계 자본, 

자연인

인도네시아 

법인(외국계 

포함)

자연인 인도네시아 

법인(외국계 포함), 

국영기업 및 지방 

국영기업

발급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1998년 이후)
지방정부 중앙정부

자료: 조대현(2012), p. 64.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의거하여 2010년 1월 광산물의 국

내시장 우선공급 관련 시행세칙(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석탄 및 기타 광물 생산업체들은 생산

량의 일정 부분을 국내 시장에 배정하여 판매해야 한다(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다만 할당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

가 한 해 앞서 인도네시아 소비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다음 

해의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9) 

인도네시아는 2012년 2월 초 광물자원의 국내 가공․정제 의

9) KOTRA(2011),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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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행세칙도 발표하였다. 시행세칙은 광물자원에 대한 가공공

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정부령 23호 제93조 1항), 신

광업법 발효일(2009년)로부터 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공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는 의무를 부과하며(정부령 23호 경

과규정, 제112조 4항), 정제 및 가공을 통해 광산물의 부가가치

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행세칙(Permen 2012, No 7)에 근거한다.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속광물(동, 철, 니켈 등 14

개), 비금속광물(방해석, 규사, 지르콘 등 8개), 기타 광물(대리석, 

화강암, 현무암 등 19개) 등의 부가가치 향상 의무, ② 부산물, 

반제품, 가공품 등의 국내 부가가치 향상 의무, ③ IUP와 IUPK 

개발권 소유자의 정제가공 의무 및 책임, ④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협조, ⑤ 법령 위반 시 행정제재 및 경과규정, ⑥ 

금속광 해외수출을 위한 최소 가공․정제 한도 등이 있다.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인도네시아는 자원개발 기업의 의무와 탐사․개발에 대한 규

제사항 등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산림부장관령(No. P.14 

/2006)에 의해 기설정된 광업허가권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에 

반하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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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법(No. 40/2007)에 따르면, 자원개발 기업에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부과하고 있다.10) 

인도네시아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닌 개발 용역업체들이 정부

에 대한 각종 세금과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자원개발 기업들

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Income Tax)와 30%에 달하

는 기업세(Corporat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지방정

부에 납부하는 광산조성세(Land Building Tax) 등이 있으며, 금이

나 고가의 광물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Sales Tax on Luxury 

Goods)가 부과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적은 나라에 해당

되지만, 최근 들어 산림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PT Newmont Minahasa Raya의 술라웨시 Teluk 

Buyat 지역 바다오염 사례, 세계 최대 단일 금광이면서 동광이기

도 한 PT Freeport Indonesia의 파푸아 지역 아즈콰(Ajkwa) 강 오

염 사례, PT Lapindo Brantas의 동부 자바 지역 진흙 화산 분출 

사고 등 일련의 환경오염 사태로 인해 자원개발의 부작용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도네시아에서

도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10) 이하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KOTRA․해외자원개발협회(2008)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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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인도네시아의 석유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2000년에 5억 1,750만 배럴이던 생산량은 2010년에

는 3억 4,49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새로운 유전개발 부진(광구

탐사 수: 2001년 82개→2006년 64개)과 유전개발 성공률 감소

(2001년 52%→2006년 36%) 등이 배경으로 보인다.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다만 수출량과 수입량 모

두 2006년 이후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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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5 원유 수급구조 변화 추이

(단위: 천 배럴)

연도 생산 수출 수입 국내 정제용1)

2000 517,489 223,500 78,615 360,232

2001 489,306 241,612 117,168 361,396

2002 456,026 218,115 124,148 357,971

2003 419,255 189,095 137,127 358,519

2004 400,554 178,869 148,490 366,033

2005 386,483 159,703 164,007 357,656

2006 367,049 134,960 116,232 333,136

2007 348,348 135,267 115,812 330,027

2008 357,501 134,872 95,100 331,949

2009 346,313 132,223 120,119 330,672

2010 344,888 134,473 101,093 340,475

주: 1) 원유(crude oil), 콘덴세이트와 기타 포함.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70.

석유는 주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0년의 경우 총

수출의 33.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7.4%로 축소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16.7%에서 13.1%로 낮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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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6 주요국별 원유 수출구조 추이

(단위: 천 배럴)

연도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기타 합계

2000 74,807 14,153 37,408 9,157 15,656 72,320 223,500

2001 77,866 15,349 51,965 8,167 20,517 67,748 241,612

2002 61,752 15,864 43,977 7,023 14,648 74,852 218,115

2003 61,285 12,051 40,822 5,528 11,410 57,999 189,095

2004 52,040 11,930 42,111 6,029 8,761 57,998 178,869

2005 43,628 6,256 40,108 2,639 7,612 59,459 159,703

2006 42,203 8,950 23,723 7,249 5,480 47,355 134,960

2007 45,892 4,464 18,051 3,779 7,796 55,286 135,267

2008 37,724 4,740 12,289 1,981 15,083 63,053 134,872

2009 25,783 5,264 19,394 2,160 11,649 69,032 133,282

2010 23,407 4,779 17,607 1,961 10,576 76,143 134,473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70.

세계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1)에 의

하면, 2010년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

의 2.7%인 88BCM(Billion Cubic Meter)이며, 네덜란드에 이어 세

계 9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IEA는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생

산량은 2015년에는 95BCM, 2020년에는 102BCM을 기록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반면 수출은 2010년 현재 42BCM으로 알제리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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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액화천

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수출국이기도 하다. 2009년 

현재 인도네시아는 3개의 액화터미널(liquefaction terminal)을 보

유하고 있는데, 수출규모는 950BCF(Billion Cubic Feet)이다. 인도

네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의 지위를 누려

왔으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가스전의 노후화로 인해 지난 10년간 

LNG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중동 국가들 및 호주에 시장 점유

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동안 줄어들고 있던 천

연가스 생산량이 2007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회

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서 파푸아 주의 탕게에서 

LNG 생산이 시작되었다. 2014년부터는 중부 술라웨시 주의 동

기스노로에서도 LNG를 생산할 예정이다. 

석유생산은 생산물 분배계약(PSC)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기

업과 국영기업인 페트라미나가 주도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칼

텍스(PT Caltex Pacific Indonesia)가 19.5%를 차지해 1위를, 페트

라미나가 15.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토탈(Total 

Indonesia)이 2.2%,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2%, 비코(Vico)

와 엑슨(Exxon Indonesia)이 각각 2%, 코노코(CONOCO Indonesia)

가 1.9%의 생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는 페트라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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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7.2%, 토탈이 12.6%, 비코가 7.2%, 코노코가 6.8%, 칼텍

스가 3.9% 등의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MI 2011b).

 그림 Ⅲ-4 주요 기업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비중(2009년)

자료: BMI(2011b), p. 57.

나. 석탄

2000년 7,700만 톤이던 석탄 생산량은 2010년에는 약 3.5배 

증가해 2억 7,520만 톤을 넘어섰다. 대형 신규투자가 거의 없었

다는 점에서 보면, 기존 광산들의 생산량 증대가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수출량 역시 3.5배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

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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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2011). IEA(2011)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무연탄(hard 

coal) 생산량에서 2010년 현재 1억 7,300만 톤(전 세계 생산량의 

2.8%)을 기록,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다. 반면 갈탄(brown coal/ 

lignite)은 1억 6,300만 톤을 생산해 세계 전체의 15.6%를 차지하

고 있다. 수출은 무연탄 중심으로 1억 6,200만 톤을 기록했는데,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표 Ⅲ-7 석탄 수급구조 변화 추이

(단위: 톤)

연도 생산 수출 수입

2000 77,040,185 58,460,492 140,116.33

2001 92,540,460 65281086 30,465.88

2002 103,329,093 74,177,926 20,025.90

2003 114,278,000 85,680,621 38,228.31

2004 132,352,025 93,758,806 97,182.68

2005 152,722,438 110,789,700 98,178.91

2006 193,761,311 143,632,865 110,682.84

2007 216,946,699 163,000,000 67,533.92

2008 240,249,968 191,430,218 106,930.88

2009 256,181,000 198,366,000 68,804.45

2010 275,164,196 208,000,000 55,229.53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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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다로(Adaro)와 칼팀프리마(Kaltim Prima)로, 

이들의 생산 비중은 각각 전체의 16%이다. 다음은 키데코자야

(Kideco Jaya, 11%), 아루트민(Arutmin, 8%), 베로(Berau, 7%) 등

이 뒤를 잇고 있다. 칼팀프리마와 아다로는 2006년에는 각각 전

체의 21%와 20%를 차지했으나, 최근 생산 비중이 소폭 낮아졌

다. 2006년에 비해 칼리만탄 티무르(Kalimantan Timur)와 부킷아

삼(Bukit Asam)의 활약이 눈에 띈다.

 그림 Ⅲ-5 주요 기업별 석탄 생산비중 변화(2006년과 2010년)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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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석탄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다. 2000

년에는 아시아(일본과 대만 제외)의 비중이 70%였으나, 2010년

에는 77%로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일본과 대만의 비중이 각각 

23%에서 13%와 7%로 낮아졌다.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의 비중이 2000년 34%에서 2010년에는 57%로 커졌는데, 중국, 

인도, 한국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다(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11).

 그림 Ⅲ-6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석탄 수출구조(2000년과 2010년)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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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광물자원

2010년 현재 주석 생산량은 5만 6,000메트릭톤이다. 세계 생

산량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

다. 니켈도 현재 세계 2위인 23만 2,000메트릭톤을 생산하고 있

다. 매장량이 세계 8위인 동의 생산량은 87만 2,000메트릭톤으로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12).

2010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주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은 티마(PT Timah)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2위는 코바(PT 

Koba)로 7%를 점유하고 있다. 니켈의 경우 안탐(PT Antam)과 

인코(PT Inco)가 각각 62%와 37%로 절대 생산비중을 보이고 있

다. 동은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 McMoRan)이 65%를 장악하고 있

는 가운데, 뉴몬트(Newmont)가 31%를 차지하고 있다(BMI 2011a).

 표 Ⅲ-8 주석, 니켈과 동 생산량 현황(2010년)

구분 생산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주요국 순위

주석(메트릭톤) 56,000 21.1% 2위 1위 중국, 3위 페루, 4위 볼리비아

니켈(메트릭톤) 232,000 14.6% 2위 1위 러시아, 3위 필리핀, 4위 호주

동(천 메트릭톤) 872 5.9% 5위 1위 칠레, 2위 페루, 3위 중국, 4위 미국

자료: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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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7 주요 기업별 주석, 니켈, 동 생산비중(2010년)

자료: BMI(2011a), pp. 43~48.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1980년 이후 한국 내 무연탄 산업의 쇠퇴 및 축소를 예상한 

(주)삼탄은 대체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사업에 일찍 진출하였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성

공하였다.

(주)삼탄의 성공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현지 광

산은 탄층이 땅과 70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고 기존 

방식의 채굴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았다. 이에 (주)삼탄은 탄층을 

덥고 있는 흙더미를 양쪽에서 계단식으로 파내는 새로운 채굴법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매장량이 불확실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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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9 파세르 광산 프로젝트 개요

- 위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동부

- 면적: 5만 헥타르(서울시 면적의 84%), 세계 5대 광산 중 하나

- 사업기간: 생산 개시 후 30년(1993~2023년)

- 총 투자금액: 4.2억 달러

- 총 매장량: 14.4억 톤

- 생산량: 3,100만 톤(2011년)

   o 1993년 채굴 시작 후 누적생산량 2억 톤 돌파

자료: KOTRA 제공.

서도 도로, 항만, 발전설비 등의 건립에 약 3억 달러 이상을 과

감하게 투자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근무인원 약 1만 명 중 

한국인은 52명에 불과할 정도로 철저한 현지화를 이루었다는 점

도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그림 Ⅲ-8 삼탄의 칼리만탄 채굴, 운송, 항만 저장 사례

자료: KIDECO(www.kid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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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인도네시아가 가진 에너지분야 강점요인(Strengths)으로는 

LNG에 대한 투자 및 확충 계획이 활발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회요인(Opportunities)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추진, 

석탄과 LNG 개발 잠재력 풍부 등이 있다. 약점요인(Weaknesses)

과 위협요인(Threats)으로 원유와 가스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

니라,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계획도 지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요인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

등 가능성과 심각한 부정부패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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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0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이고 

많은 설비확충 계획 보유

□ 현재 3개의 LNG 액화터미널을 보유 

중이고 추가로 3개 더 개설할 계획

□ 최근 원유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와 이

로 인한 OPEC 회원국 자격 포기

□ 동 나투나(East Natuna) 가스전 조업

시작일이 당초 2017년으로부터 5년 

지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가능성 

□ 부정부패 심각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세계 2위 석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산업의 발

전을 위해 새로운 광업법 제정

□ BP의 탕구(Tangguh) LNG 프로젝트

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 확대 예상

□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 

□ 원유생산량의 지속 감소. 엑슨모빌

(ExxonMobil)의 쩨푸(Cepu) 유전도 

6억 배럴(bbl)이라는 생산목표량을 충

족하기 위해 분투 중

□ 가스 수출 잠재량이 2011년 46.7억m3

에서 2016년 33.1억m3로 감소 전망

자료: BMI(2011b, p. 9)를 토대로 수정 보완.

나. 자원분야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자원분야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2001년의 신석유․가스법 제정, 2007년의 에너지에 

관한 법률(법률 2007년 제30호), 2009년의 신광업법과 에너지․



70｜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광물자원부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 발표한 마스터플랜(MP3EI)를 통해 각 회랑별 특화

된 자원개발 및 자원 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

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수마트

라 회랑, 칼리만탄 회랑, 술라웨시 회랑, 파푸아-말루쿠 회랑 등

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자원정책은 외국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며, 국내 공급 우

선과 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 등장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것도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

너지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2년 1월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계획만도 인도네시아의 PT Harita Prima Abaya Mineral, PT 

Aneka Tambang, 러시아의 Solway, 인도의 Naico 등 19개다. 7개

는 건설 중이고 6개는 타당성 조사를 검토 중이며, 6개는 건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련공장은 투자규모가 수

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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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인프라, 심각한 부정부패,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가능성, 대폭 강화하고 있는 환경규

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Ⅳ
신재생에너지

1 / 육성정책 및 제도

2 / 부문별 현황 및 전망

3 /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4 / 잠재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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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이 대표적이다. 국가에너지 정책에 제시된 주

요 정책 목표는 석유비중 감소, 석탄비중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석유비중

을 2005년 51.66%에서 2025년 20.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석

탄은 2005년 15.34%에서 2025년 33.0%, 천연가스도 2005년 

28.57%에서 2025년 30%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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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또한 2025년에는 17% 수준까

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최적화된 인도네시아 1차 에

너지믹스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17%)은 세부 분야

별로 바이오연료 5%, 지열 5%, 바이오매스․원자력․수력․태

양열․풍력 5%, 석탄액화 2%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Ⅳ-1 2005년의 1차 에너지믹스

자료: Zuhal, 재인용: 배정환, 이보람(2010),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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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2025년의 1차 에너지믹스 구성 목표

자료: Zuhal, 재인용: 배정환, 이보람(2010), p. 70.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가에너지 정책

하의 2006년 대통령령 제5호와 ‘국가에너지관리 청사진(Blueprint 

of National Energy Management) 2005-2025’에 따른다. 그 외에도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권한을 국영전력공사(PLN)에 부

여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령(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o. 1122)과 지열발전 개발 및 탐사를 규율하는 지열법

(Geothermal Law, 2006년 제27호), 지역 내 전력공급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1999년 제22호) 등 다양한 법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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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을 관장하는 기

관은 에너지․광물자원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다. 산하기관인 

신․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총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

련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기관으로는 전력․재생에너지 연구센터(Research Center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와 전력․재생에너지 훈련센터

(Training Center for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가 있다. 정

부산하 기관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협의․지원하

는 민간단체로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사회(Indonesia Renewable 

Energy Society),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포럼(Indonesia Biodiesel Forum), 

국가 바이오연료 개발팀(National Team for Biofuel Development), 인도

네시아 지열협회(Indonesia Geothermal Associ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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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1) 바이오연료 현황

바이오연료(biofuel)의 도입 배경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주요 산

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연료 수급에 큰 차질

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내수 수요물량을 조달하고자 하

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내수물량 조달 이외에도 투자유치, 

수출, 일자리 창출, 농촌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

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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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쌀, 카사바, 코코넛, 사탕수수 등 다양한 작물 재배에 적합

한 기후와 식생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연료용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바이오연료는 크게 바이오에

탄올(bioethanol)과 바이오디젤(biodiesel)로 구분된다. 바이오디젤

의 경우 일반 디젤유에 Fatty Acid Methyl Ester(이하 FAME)를 

5% 혼합하는 형태로 제조하며, 바이오에탄올은 가솔린에 Fuel 

Ethanol(이하 FE)을 1~3%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08년 제32호)으로 향후 2025년

까지 바이오디젤의 FAME 배합률을 20%, 바이오에탄올의 FE 배

합률은 15%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표 Ⅳ-1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비 적용 계획(2008~25년)

구 분 2008 2009 2010 2015 2020 2025

바이오

에탄올

연료, PSO(고내열성 

특수수지)
3% 1% 3% 5% 10% 15%

연료, 非PSO 5% 5% 7% 10% 12% 15%

산업용 - 5% 7% 10% 12% 15%

바이오

디젤

연료, PSO 1% 1% 2.5% 5% 10% 20%

연료, 非PSO - 1% 3% 7% 10% 20%

산업용 2.5% 2.5% 5% 10% 15% 20%

발전용 0.1% 0.25% 1% 10% 15% 20%

자료: Danan Kusdina(2009), 재인용: Slette, Jonn and Ibnu Edy Wiyono(2011),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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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인도네시아 교통부문에서 사용한 석유 연료는 약 

3,600만 킬로리터에 달하는데, 가솔린이 65%, 디젤이 35%의 비

중을 차지한다. 이를 활용해 바이오연료의 잠재 소비량(potential 

consumption)을 추정할 수 있다. 2010년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잠재 소비량은 FE의 경우 가솔린과의 3% 혼합비를 가정하면 7억 

400만 리터, FAME는 5% 혼합비를 가정하면 약 6억 4,300만 리

터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소비량은 2009년 FE는 126만 리터, 

2010년 FAME 소비량은 2억 2,300만 리터로 잠재 소비량에 비해 

실제 소비량이 FE는 0.19%, FAME는 24%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바이오연료의 잠재소비 추정치에 비해서 실제소비 규모가 미약

한 것을 보면, 아직 인도네시아의 교통부문에서 바이오연료가 전

반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연료소비 추이(2006~10년)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료소비량
가솔린 Mil. Kiloliter 16 17 19 22 23

디젤 Mil. Kiloliter 9 9 9 10 13

잠재소비량
FE Mil. Liter 493 523 569 663 704

FAME Mil. Liter 442 426 446 494 643

실제소비량
FE Mil. Liter 0.05 0.66 1.81 1.26 -

FAME Mil. Liter 11 44 46 120 223

자료: Slette, Jonn and Ibnu Edy Wiyono(2011)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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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디젤 개발 현황 및 전망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 및 소비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

물러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22개의 바이오디젤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생산설비는 약 39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수 소비 및 수출을 위해서 생산되는 물량은 

생산설비 대비 17.8%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물량 또한 생산설비 대비 10.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설비 대비 생산물량 및 소비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인도네시아 연료 시장에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한 점과, FAME의 원료로 활용되는 팜․자트로파 등 

주요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아직 낮기 때문이다.

 표 Ⅳ-3 바이오디젤 생산 및 소비 추이(2006~12년)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시설 개 2 7 14 20 22 22 22

생산 Capacity Mil. Liter(a) 215 1,709 3,138 3,528 3,936 3,936 3,936 

생산량
Mil. Liter(b) 24 35 110 350 455 650 700 

% (b/a) 11.2 2.0 3.5 9.9 11.6 16.5 17.8

소비량
Mil. Liter(c) 11 44 46 120 223 355 425 

% (c/a) 5.1 2.6 1.5 3.4 5.7 9.0 10.8

주: 2011년은 추정치, 2012년은 전망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재인용: Slette, Jonn and Ibnu Edy Wiyono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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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활용되는 팜유(CPO: Crude Palm Oil)

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지역인 

수마트라에 83%, 칼리만탄에는 13.5%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마트라 섬에서도 리아우와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CPO 

생산량이 특히 많으며, 칼리만탄에서는 서부 칼리만탄의 CPO 

생산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바,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등의 CPO 생산량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림 Ⅳ-3 지역별 팜유 생산 현황

자료: Son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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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에탄올 개발 현황 및 전망

현재 인도네시아의 에탄올은 연료로 사용되기보다는 산업용 

화학제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료용으로 활용되는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설비는 연간 2억 7,300만 리터이나, 실제로 

생산되는 물량은 172만 리터에 그쳐 생산설비 대비 실제 생산량

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용 에탄올 생산 기업은 

13개이며 연간 생산설비는 2억 4,400만 리터에 달한다. 13개 기

업 중 Molindo, Medco, Indo Acidatama, Sugar Group 4개 기업이 

전체 생산능력의 약 75%를 차지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산업

용 에탄올 생산량은 2011년 1억 9,400만 리터로 추정되고, 2012

년은 약 2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에탄올 전체 

생산량의 약 70%가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수출된다. 

내수 소비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수출은 2006~10년간 연평균 

약 9% 증가했다. 산업용 에탄올의 수출량은 2011년 4,300만 리

터, 2012년은 4,80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바이오에탄올은 에너지․광물자원부와 FE 

생산자 측 간의 가격 책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생산 및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소량 생산되는 물량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에 저가로 납품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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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료

용

생산시설 개 1 1 4 5 5 5 5

생산설비 

용량
Mil. Liter(a) 10 13 243 273 273 273 273

생산량

Mil. Liter(b) 0.30 1.00 1.00 1.72 0.00 0.00 0.00 

% (b/a) 3.0 7.7 0.4 0.6 0.0 0.0 0.0 

소비량

Mil. Liter(c) 0.05 0.66 1.81 1.26 0.00 0.00 0.00 

% (c/a) 0.50 5.08 0.74 0.46 0.00 0.00 0.00 

산업

용

생산설비 

용량
Mil. Liter(d) 209 222 222 222 244 244 244 

생산량

Mil. Liter(e) 163 172 177 183 188 194 200 

% (e/d) 78.0 77.5 79.7 82.4 77.0 79.5 82.0 

소비량

Mil. Liter(f) 114 120 124 128 132 136 140

% (f/e) 69.9 69.8 70.1 69.9 70.2 70.1 70.0 

수출량

Mil. Liter(g) 25 27 36 26 38 43 48

% (g/e) 15.3 15.7 20.3 14.2 20.2 22.2 24.0 

 표 Ⅳ-4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소비 추이(2006~12년)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재인용: Slette, Jonn and Ibnu Edy Wiyono(2011), 

p. 8.

떨어져서 판매가 부진하다. 현재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

시아의 바이오에탄올 거래 가격을 태국의 에탄올 월평균 가격에 

연동해 책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FE 생산업자들은 태

국 가격에 연동한 FE 가격 정책이 현지 생산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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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에탄올은 아직 본격

적으로 교통부문의 연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

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FE 가격 책정 합의 및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수력발전

1) 수력발전 잠재량

인도네시아의 수력발전 잠재량은 약 75GW 규모이다. 전국에 

걸쳐 약 1,300개의 수력발전 유망지역이 분포해 있으며, 소수력 

발전 잠재력도 약 500MW에 달한다. 지역별로 수력발전 잠재력

을 살펴보면, 파푸아는 29.8%, 칼리만탄은 28.7%로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의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반면,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섬의 경우 5.6%로 수력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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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지역별 수력발전 잠재량 분포

(단위: MW, %)

지역 광역행정구역(Province) 잠재량 비중

수마트라

Aceh 5,062 6.7 

Sumatera Utara 3,808 5.1 

Sumatera Barat 3,607 4.8 

Sumatera Selatan 3,102 4.1 

소계 15,579 20.7 

자바

Jawa Barat 2,861 3.8 

Jawa Tengah 813 1.1 

Jawa Timur 525 0.7 

소계 4,199 5.6 

칼리만탄

Kalimantan Selatan, Tengah & Timur 16,844 22.4 

Kalimantan Barat 4,737 6.3 

소계 21,581 28.7 

술라웨시

Sulawesi Utara and Sulawesi Tengah 3,967 5.3 

Sulawesi Selatan & Sulawesi Tenggara 6,340 8.4 

소계 10,307 13.7 

발리 Bali, Nusa Tenggara Barat 624 0.8 

말루쿠 Maluku 430 0.6 

파푸아 Papua 22,371 29.8 

총계 75,091 100.0 

자료: PLN, 재인용: KOTRA(2011a),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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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력발전 개발 현황 및 전망

인도네시아의 수력발전 잠재량 75GW 중 현재까지 개발된 수

력발전 용량은 총 5.7GW 규모로, 총 잠재량 중 7.5% 정도에 그

쳤다. 지역별로는 자바 45.0%, 수마트라 30.0%, 술라웨시 23.7%

로 이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네

시아에서 발전 잠재량 비중이 29.8%로 가장 높은 지역인 파푸

아의 경우 실제 발전 용량은 전체의 0.1% 수준에 그치며, 발전 잠

재량 2위 지역인 칼리만탄 또한 전체 수력발전 용량의 0.5% 수준

으로 수력발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지역별 수력발전 용량

(단위: MW, %)

지역 발전용량(MW) 비중

자바 2,610 45.7 

수마트라 1,713 30.0 

술라웨시 1,352 23.7 

칼리만탄 30 0.5 

발리-누사 틍가라 2 0.1 

말루쿠, 파푸아 4 0.1 

총계 5,711 1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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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력발전 잠재량과 실제 개발된 수력발전 용량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수력발전은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 수

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력발전소는 주로 송배전 여건이 좋지 않은 낙후 지역의 

전력난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 왔다.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수력

발전 잠재력(약 500MW) 중 실제 개발 규모는 228MW로 잠재력 

대비 개발률이 45.6%에 달한다. 지역별 소규모 수력발전소 분포

는 술라웨시 26.3%, 수마트라 26.3%, 자바 18.4% 순이며, 주로 

대다수가 발전 및 송배전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었다. 

 표 Ⅳ-7 소규모 지역별 수력발전 용량 추이(2007~10년)

(단위: MW, %)

지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술라웨시 103 47.7 104 47.9 104 47.7 108 47.4 

수마트라 56 25.9 57 26.3 57 26.1 60 26.3 

자바 40 18.5 40 18.4 40 18.3 42 18.4 

칼리만탄 0.8 0.4 13 6.0 13 6.0 13 5.7 

발리-누사 틍가라 120 55.6 12 5.5 12 5.5 13 5.7 

말루쿠, 파푸아 4 1.9 4 1.8 4 1.8 5 2.2 

총계 216 100.0 217 100.0 218 100.0 228 1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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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은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

설기간 등으로 인해 다른 발전 형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장

기적인 계획과 운용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 

정도가 가장 낮으나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인 파푸아 지

역의 경우 2GW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약 5조 루피아(약 5억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아사한 제3호(Asahan No. 

3)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약 154MW 규모에 투자자금이 약 4억 

2,0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본국제협력은

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비롯한 현지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술라웨시 지역에

는 중국의 CGGC(China Gezhouba Group Cooperation)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

다. 이 프로젝트는 동부 소재 카르마(Karma) 지역에서 진행될 예

정이며, 건설기간은 2012～1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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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열발전

1) 지열발전 잠재력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가

로 알려져 있다. 지열발전 잠재력 규모는 약 29GW에 달하며, 

전국에 걸쳐서 약 270여 개의 지열발전 가능지역이 분포해 있

다. 지역별로는 자바 46.5%, 수마트라 34.8% 등 주로 화산대 지

역에 지열발전 잠재력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표 Ⅳ-8 지역별 지열발전 잠재량 분포

(단위: MW, %, 개)

구분 발전유망지역 잠재력 비중

수마트라 86 13,516 46.5 

자바 71 10,092 34.8 

발리-누사 틍가라 27 1,767 6.1 

칼리만탄 8 115 0.4 

술라웨시 55 2,519 8.7 

말루쿠 26 954 3.3 

파푸아 3 75 0.3 

합계 276 29,038 1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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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열발전 현황 및 전망

인도네시아는 지열발전 잠재력이 29GW에 달하는 데 비해 실

제 지열발전 개발은 약 1.2GW로 전체의 4.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

고 지열발전 용량은 미국, 필리핀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로 알

려져 있다. 지역별 발전용량 분포를 살펴보면, 자바 지역이 전체 

지열발전의 93.9%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락산(Gunung 

Salak, 31.5%)과 다라잣(Darajat, 21.5%)에 발전설비가 집중된 것

이 특징이다.

 표 Ⅳ-9 지역별 지열발전 용량 분포  
(단위: MW, %) 

구분 행정구역 발전용량 비중

자바

Kamojang 200 16.8

Gunung Salak 375 31.5

Darajat 255 21.5

Wayang Windu 227 19.1

Dieng 60 5.1

소계 1,117 93.9

자바 외 지역

Lahendong 60 5.1

Sibayak 12 1.0

소계 72 6.1

총계 1,189 10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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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도별로 일정 구간을 설정해 지열발전 용

량을 확대해 나가는 지열발전 로드맵을 채택해 2012년에는 

3,924MW, 2025년에는 9,500MW까지 지열발전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2004년 807MW 수준에서 시작해 

4년 구간별로 발전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기존 

지열발전 시설만으로 3,442MW까지 발전용량을 확대할 계획이

며, 그 이후로는 기존 시설의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신

규 발전시설을 건설해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Ⅳ-4 지열발전 로드맵(2004~25년)  

자료: EFTA(200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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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태양광, 풍력)

1) 태양광발전 현황 및 전망

적도에 인접한 인도네시아는 하루 평균 일사량이 4.8kWh/m
2

로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한 국가이다. 지역별로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연무피해나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동부지역의 일사량이 많은 편이다. 지역별로 일사량을 살펴보면, 

[표 Ⅳ-10]에 정리된 바와 같이 자바와 칼리만탄 지역의 일사량

이 적은 편이고, 발리-누사 틍가라 및 술라웨시 지역의 일사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0 주요 지역별 일사량  

지역 지명 일사량(Wh/㎡)

수마트라

Pidie 4,097

Ogan Komering Ulu 4,951

Lampung Selatan Regency 5,234

자바

Jakarta Utara 4,187

Tangerang 4,324

Lebak 4,448

Semarang 5,488

Yogyakarta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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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계속

지역 지명 일사량(Wh/㎡)

칼리만탄

Pontianak 4,552

Berau Regency 4,172

Kota Baru 4,798

술라웨시
Gorontalo 4,911

Donggala 5,512

발리-누사 틍가라

Jayapura 5,720

Denpasar 5,263

Sumbawa Regency 5,747

Ngada 5,117

자료: BBPT, BMG. 재인용: KOTRA(2011a), pp. 22-23.

인도네시아의 태양광발전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

다. 태양광발전 용량은 총 13.5MW 규모이며, 형태별로는 지붕

형(roof-mounted Solar PV cell) 태양광발전이 주를 이룬다. 태양광 

발전 도입 초기였던 2006년에는 발전용량이 2.9MW에 지나지 

않았으나, 소규모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13.5MW 규모

까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태양광발전 분포를 살펴보면, 수마

트라 지역이 31.7%, 술라웨시가 21.1%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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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1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 추이(2006~09년)

(단위: MW, %)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수마트라 0.8 27.6 1.7 30.4 2.7 31.0 4.3 31.9 

자바 0.4 13.8 0.5 8.9 0.8 9.2 1.2 8.9 

칼리만탄 0.4 13.8 0.7 12.5 1.1 12.6 1.9 14.1 

술라웨시 0.7 24.1 1.4 25.0 2 23.0 2.9 21.5 

발리-누사 틍가라 0.4 13.8 0.6 10.7 1 11.5 1.4 10.4 

말루쿠, 파푸아 0.4 13.8 0.7 12.5 1.2 13.8 1.9 14.1 

총계 2.9 100.0 5.6 100.0 8.7 100.0 13.5 1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23.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발전 로드맵

을 작성하는 한편, 단계별로 2013년 25.6MW, 2018년 17.1MW, 

2020년 11.1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에 개당 5달러였던 5W 

용량의 태양광 셀(PV cell) 가격을 2025년까지 0.5달러로 낮출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 생산 확대,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

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가정․기업에서 사

용하고 남은 잉여분을 PLN에 판매하기 위한 각종 규정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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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인도네시아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인도네시아는 평균 풍속이 초당 3~4m 수준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발전 잠재량도 

9.2MW로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재

까지 개발된 풍력발전 용량은 1.9MW로 전체 발전 잠재량에 비

해서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의 풍력발전소가 풍속이 비교적 빠

른 동부지역에 건설되었는데, 특히 발리와 술라웨시 지역에 집

중되었다.

 표 Ⅳ-12 지역별 풍력발전 용량

지역 발전용량(KW) 비중

발리-누사 틍가라 957 48.8 

술라웨시 618 31.5 

자바 300 15.3 

수마트라 86 4.4 

파푸아, 말루쿠 2 0.1 

칼리만탄 0 0.0 

총계 1,963 100.0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재인용: 

KOTRA(2011a),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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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강한 곳은 대다수가 거주지역이 아니

며 송배전 인프라 또한 극히 부족해 대형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

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지역

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중소 규모의 풍력발전

소를 건설․운용해 왔다. 근래에는 풍속이 빠르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중저속용 윈드터빈 채택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투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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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

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유럽, 미국 그리고 일

본 등 세계 유수의 전력 관련 기업들이 다수 진출했다. 유럽은 

Asea Brown Boveri(ABB), Siemens, 미국은 GE, 일본은 Mitsubishi, 

Hitachi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일본은 특히 지열발전 시장에 대

한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JBIC은 이미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

와 독립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발전소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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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내용

ASEA Brown

Boveri(스웨덴)

ㅇ 유럽 최대 업체로 발전소, 전력시스템, 자동화, 산업용 로봇 

생산 전문

ㅇ 발전용 기자재, 전력 기자재 판매 및 발전소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

ㅇ 주요 참여 프로젝트: Sengkang 열병합발전소(135㎿), Pation 

2 석탄화력발전소(2×610㎿), Tanjung Priok 열병합발전소

(6×130㎿), Tanjung Priok와 East Java-Yogyakarta-Bandung 

고전압 연결망 구축(2×200㎿)

GE(미국)

 보일러,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 변압기(Transformer), 

축전기(Capacitor), 발전소 건설 분야 세계 최대 업체

- 약 40여 개 발전소가 GE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180개 이상의 가스터빈이 납품되었으며, PLN과 Medco 

에너지(Papua 지역에서 삼성과 CDM 사업 MOU 체결 

업체)가 주요 납품처

ㅇ 인도네시아 납품 규모

- 가스터빈(166개), 스팀터빈(44개), 수력터빈(6개), 가스엔진(60개)

적극 협력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북부 수마트라 Sarulla 지열발

전소 건설에 8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난 해소 프로그램 중 

1차 크래시(Crash) 프로그램에는 석탄발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

국계 기업이 대거 진출하였다. 주요 기업으로는 DongFang Electric, 

Harbin Electric, China National Technical Export-Import Company 

(CNTIC), Shanghai Electric 등이 있다.

 표 Ⅳ-13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주요 외국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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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계속

기업명 내용

Chevron(미국)

 총 630MW의 지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바의 Darajat, 

Salak 두 지역에 대규모 지열발전 플랜트 운영

- Darajat 발전소는 259MW의 전기를 생산하여 PLN에 판매

- Darajat, Salak 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인도네시아 

4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

SIEMENS

(독일)

 발전 송배전망 기자재 생산, 2009년 1,200만 달러 규모 터빈

공장 건립 운영

 Java Paiton과 Muara Tawar 스팀가스발전소 유지보수 

 Bekasi 지역의 Muara Tawar에 가스발전소(6×150㎿) 건설

(2.5억 달러) 및 65㎿급 LNG 플랜트에 터빈 등 전력기자재 

납품

Star Energy 

Holdings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Peramina와 공동으로 Wayang 

Windu 지역에서 지열발전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지열발전 개발 면적은 1만 3천ha, 향후 42년 동안 400MW 

독점 생산 권리 확보

Mitsubishi

(일본)

 대형 터빈 발전 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 중

- 2004년 Cilegon과 West Java에 740㎿급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규모: 3.4억달러)

- 2009년 파트너 회사인 PT. WIKA(국영건설회사)과 협력하여

Tanjung Priok에 740㎿ 발전소 건설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은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

로 발전은 물론 송배전 및 판매까지 전력 전반에 걸쳐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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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생산 주체는 크게 

국영발전기업인 PLN과 독립발전기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으로 나뉜다. 2011년 6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발전설비 3만 3,251MW 중에서 PLN의 발전량이 2만 8,308MW

로 85%를 차지한다. 송배전 부문은 PLN이 독점하고 있으며, 송전

라인 길이는 총 3만 6,741c-km, 배전라인은 68만 5,785c-km 규모

이다. 신전력법(2009년 제30호)에 의해 PLN이 전력공급 관련 우선

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서 

전력공급권을 지방 혹은 민간 전력 공급사에 이양할 수 있다.

 그림 Ⅳ-5 PLN 사업영역 개요

주: 2011년 6월 30일 기준 통계.

자료: PLN(www.pln.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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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의 연도별 발전량은 2000년 8만 4,190GWh 수준에서 

2010년 13만 1,710GWh로 10년간 약 56% 확대되었다. 발전형태

별 비중은 석탄 35.4%, 가스․스팀 복합 27.9%, 수력 12.0%, 디

젤 9.1% 순이며, 스팀 발전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데 비해서 

수력과 가스 발전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Ⅳ-14 PLN의 발전형태별 발전량

(단위: GWh,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수력 10,740 9.1 10,307 8.5 15,827 12.0

지열 3,391 2.9 3,504 2.9 3,398 2.6

스팀

석탄 41,311 35.0 43,138 35.8 46,685 35.4

석유 10,186 8.6 9,031 7.5 6,712 5.1

가스 856 0.7 795 0.7 1,009 0.8

소계 52,353 44.3 52,964 43.9 54,407 41.3

가스 5,621 4.8 8,674 7.2 9,266 7.0

가스 스팀 복합 35,731 30.3 34,747 28.8 36,812 27.9

디젤 10,212 8.7 10,432 8.6 11,926 9.1

태양광 0.1 0.0 0.1 0.0 0.5 0.0

풍력 0 0.0 0 0.0 0.026 0.0

총계 118,047 100.0 120,628 100.0 131,710 100.0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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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개발․활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연료

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전력형태로 생산․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PLN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프로젝트 대다수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령(2011년 제48호)에 의해 향후 PLN

이 9,522MW 규모의 전력을 IPP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며, 형태별

로는 지열 42%, 석탄 35%, 수력 13%, 가스복합 9%, 가스 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

트로 치소칸(Cisokan)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 약 

1,000MW 규모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5 PLN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형태 지역 광영행정구역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지열 

자바

Jawa Barat PLTP Tangkuban Perahu 2x55 MW

Jawa Barat PLTP Kamojang 1x40 MW 

Jawa Timur PLTP Ijen 2x55 MW

Jawa Timur PLTP Lyang Argopuro 1x55 MW

Jawa Timur PLTP Wilis/Ngebel 3x55 MW

수마트라 Jambi PLTP Sungai Penuh 2x55 MW

술라웨시
Sulawesi Utara PLTP Kotamobagu 1&2 2x20 MW

Sulawesi Utara PLTP Kotamobagu 3&4 2x20 MW

누사 틍가라 Nusa Tenggara PLTP Sembalun 2x10 MW

말라쿠 Maluku PLTP Tulehu 2x10 MW

수력 자바 Jawa Barat PLTA Upper Cisokan 4x250 MW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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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표 Ⅳ

-15]와 같다. 대다수 프로젝트가 지열발전 관련 프로젝트이나, 

단 한 건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치소칸 프로젝트의 발전용량이 

1,000MW에 달한다. PLN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석유에너

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풍부한 지열 및 수력 잠재력

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한국의 지역발전회사로 2007년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진출해 화력 및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해 왔다. 2012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총 4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

련 사업은 왐푸(Wampu) 수력발전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북

부 수마트라 왐푸강 유역에서 진행 중이며, 기존의 수력발전소

와는 달리 물길을 완전히 막지 않고 수로를 따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댐수로식 수력발전 방식의 친환경 발전 사업이다. 왐

푸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등록을 통해 연간 23

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약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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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왐푸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한국중부발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기존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형성된 현지 노하우와 성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을 들 

수 있다. PLN과의 30년 전력공급 구매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급보증을 획득함으로써 프로젝트 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확보했다. 발전소 건설․운영을 위

한 차입금은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

램인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GPP)’을 통해 1.3억 달러의 프

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표 Ⅳ-16 한국중부발전 왐푸 수력발전 프로젝트 개요

발주자 PT. Wampu Electric Power

참여업체 한국중부발전(46%), 포스코 엔지니어링(20%), PT. MOM(34%)

발전규모 45MW(3 X 15MW) 규모, 투자총액 1.7억달러(자본금 25%, 차입금 75%)

사업방식 BOO(Build Own Operate)

제공용역

- Financing 및 기술서비스

- EPC 관리 및 사업관리

- 시운전

- 발전소 운영 및 정비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09.12~2012.11

- O&M: 25년(추후 연장)

수익모델
- 국영 전력회사 PLN과 30년간 전력구매 계약

- CDM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연간 23만 톤 규모)

자료: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및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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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력 및 전망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문

은 지열 및 수력발전 분야로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대규모 신재

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지열 및 수력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

지 정책에서도 지열 및 수력 분야를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열발전 활용은 잠재

력 대비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채택

한 지열발전 로드맵에 의하면, 2005년 9,500MW 발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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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부문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까지는 기

존 발전시설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전력 생산량을 확대해 왔지

만, 2012년 이후부터는 기존 시설보다는 신규시설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열발전 부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수력발전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 수요로 인해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별 발전 규

모 또한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열발전의 경우 대다수 프로젝트의 발전용량이 

200MW를 넘지 않는 규모이나, 수력발전의 경우 일부 소규모 

IPP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400MW 이상 사업이 대부

분이며, PLN의 Cisokan 댐이나 한국중부발전의 왐푸댐 프로젝트

의 경우 발전용량이 1,000MW를 상회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편 바이오연료의 경우 석유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연료라는 점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인도네시아는 팜, 사탕수수, 자트로파 등 원재료 플렌테이션

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어 원재료 생산만으로도 경쟁력

이 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바이오연료가 상

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관련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향후 인

도네시아에서도 멀지 않아 바이오연료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바이오연료 이외에도 펠릿과 같은 형태의 바이오매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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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연료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또한 틈새시장이 될 수도 있다.

태양광의 경우 일사량이 많아 개발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태

양발전 시설 설치 및 관리인력 부족, 유휴전력에 대한 PLN의 전

력구매 문제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다수 존대한다. 풍력발전

은 풍속이 느린 관계로 개발 잠재력이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기후조건에 따라서 낙후지역의 소규모 전

력 공급에 활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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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인프라는 경제개발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개발사업의 주

체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

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 경제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프라 상황은 투자

진출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별 상황에 따라서는 

인프라 건설 자체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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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의 경우 2010년 FDI에서 교통․물류․통신 등 인프라 부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로 최대 투자 부문이며, 마스터플랜

(MP3EI)에서도 인프라 개발이 주력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Ⅴ-1]은 세계은행과 ASEAN 사무국(ASEAN Secretariat) 데

이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주변 동남아 주요국의 인프라를 비교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도로 총길이는 2008년 현재 43만 

7,759km로 주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포장률은 59.1%로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낮은 편이다. 

2009년 현재 항공수송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출발편수는 약 33

만 대로 주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화물

이나 여객수송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

(WEF)은 2010년 인도네시아의 항만 인프라 수준과 효율성을 베

트남과 비슷한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전력 부문의 경우 생산량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가

장 높은 편이나, 인구 100명당 전력 사용자 수는 64.5명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나 전력 공급 확대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신 

인프라 부문의 경우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사용자 수는 말레이

시아와 유사한 수준이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최근 수년간 급격

히 증가해 인구 100명당 91.8명을 기록했다. 한편 인터넷의 경우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가 9.1명에 불과해 인터넷 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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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주요국의 수송인프라 수준 비교(2009년)

구 분 단 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항공

등록항공기 출발편수(국제선) 대 330,112 83,720 182,002 123,541 

총수송량(화물) 백만 톤-km 276.9 311.5 2,853.3 2,132.6 

총수송량(여객) 천 명 27,421.2 11,073.6 23,766.3 19,618.7 

도로

길이 km 437,7592) 287,6992) 123,021 51,6552)

포장도로 길이 km 258,7442) 153,7712) 98,368 50,5892)

도로포장률 % 59.12) 53.42) 80.0 97.92)

철도

길이 km 3,3702) 2,347 1,665 4,429

총수송량(화물) 백만 톤-km 4,3902) 3,807 1,384 3,161 

총수송량(여객) 백만 명-km 14,3442) 4,129 1,527 8,037 

해운

WEF 항만 인프라(개발수준 

및 효율) 지수1)

(1: 열악, 

7: 우수)
3.6 3.6 5.6 5.0 

해운연결 지수1) (최고: 100, 

2004년)
25.6 31.4 88.1 43.8 

컨테이너 물동량 천TEU 6,394.2 4,751.4 15,843.5 5,897.9 

전력

전력생산량 GWh 155,470 83,191 105,081 148,389 

전력사용
인구 100명당

사용자
64.5 97.61) 99.41) 99.31)

통신

유선전화 사용자1) 인구 100명당

사용자
15.8 18.9 16.1 10.1 

휴대전화 사용자
1) 인구 100명당

사용자
91.8 177.1 121.3 100.8 

인터넷 사용자1) 인구 100명당

사용자
9.1 27.8 55.3 21.2 

주: 1) 2010년, 2) 2008년.

자료: World Bank와 ASEAN Secretariat(2011)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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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세계은행은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물류 인프라 여건

을 평가하고 순위를 책정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격년제로 발표하고 있다. LPI는 ① 통관(Customs), ② 인프라

(Infrastructure), ③ 국제운송(International Shipments), ④ 물류경쟁력

(Logistics Competence), ⑤ 조회․추적(Tracking&Tracing), ⑥ 적시성

(Timliness) 6개 하부 지수로 구성되며, 하부 지수별 점수 및 순위를 

종합해 LPI 총점(overall score)과 국별 종합순위를 발표한다.

세계은행의 LPI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 여건에 대

해 알아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10년 현재 2.76점으로 총 155

개국 중에서 75위를 기록하였다. 동남아 최빈국인 캄보디아(129

위), 미얀마(133위) 등을 제외하면 주변 국가인 말레이시아(29위), 

태국(35위), 베트남(53위) 등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LPI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관 2.43(72위), 인프

라 2.54(69위), 국제운송 2.82(80위), 물류경쟁력 2.47(92위), 조

회․추적 2.77(80위), 적시성 3.46(69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제운송, 물류경쟁력, 조회․추적 등이 LPI 순위에 비해서 낮게 평

가받고 있는데, 특히 물류경쟁력 부문의 순위가 92위로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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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주요국의 물류성과지수 비교(2010년)

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프라
지수 2.54 2.56 3.5 3.16

순위 69 66 28 36

국제운송
지수 2.82 3.04 3.5 3.27

순위 80 58 13 30

물류경쟁력
지수 2.47 2.89 3.34 3.16

순위 92 51 31 39

조회추적
지수 2.77 3.1 3.32 3.41

순위 80 55 41 37

적시성
지수 3.46 3.44 3.86 3.73

순위 69 76 37 48

통 관
지수 2.43 2.68 3.11 3.02

순위 72 53 36 39

LPI 총점
지수 2.76 2.96 3.44 3.29

순위 75 53 29 35

자료: World Bank.

났다. 적시성의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아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베트남보다는 높은데, 이는 말라카 해협에 인접한 지형적인 요

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LPI 순위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부문에 비해서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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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물류경쟁력 지수가 낮게 평가되었다.11)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장기 개발계획인 마스터플랜(MP3EI)에서 물류인프라를 강조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수요가 매우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LPI 순위 75위인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의 인프라 지수를 

살펴보면, 73위 마케도니아는 2.76, 74위 크로아티아 2.53, 76위 파라과이와 77

위 우루과이는 2.59로 LPI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류경

쟁력 지수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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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투자

환경개선 패키지(대통령령 2006년 3호)를 발표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1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프라 개선을 선정하였다. 

특히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지침서를 마

련하였는데, 이 지침서의 하나가 민관협력(PPP: Pub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PPP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국가개발계획부(Ministry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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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ong Board) 등과 민간기업이 양

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다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프로젝트의 금융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개발계획부는 프로젝트 준비와 계획, 투자조정청

은 프로젝트의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6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는 장관령 2009년 3호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gulation Number 

3/2009)에 의거해 2010~14년 기간의 PPP 프로젝트 백서를 수정

해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을 유망 프로

젝트(Potential Project), 우선추진 프로젝트(Priority Project), 즉시

제안 프로젝트(Ready-for-offer Project)로 구분하고 있다. 총 534억 

달러 규모의 79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가

운데 13개는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Ready-for- 

Offer Project의 경우 항공수송 1건(2억 1,361만 달러), 해양수송

부문 2건(11억 9,850만 달러), 유료도로 2건(256억 7,040만 달러), 

물 공급 6건(3억 1,147만 달러), 폐기물 처리 2건(1억 3,000만 달

러) 등 총 13건(275억 2,398만 달러)이 있다. Priority Project의 경

12)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2011)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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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료도로 17건(82억 2,120만 달러), 폐기물 처리 2건(1억 

2,000만 달러), 발전시설 2건(20억 4,020만 달러) 등 총 21건(103

억 8,140만 달러)으로 이루어졌으며, Potentiol Project의 경우 항

공수송 7건, 육상수송 2건, 해양수송 4건, 철로 3건, 유료도로 3

건, 물 공급 18건, 폐기물 처리 4건, 발전시설 4건 등 총 45건

(155억 272만 달러)이다. 전체 건수로는 물 관련 사업이 24건으

로 가장 많으며, 비용 면에서는 유료도로 건설에 357억 달러 이

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3 참고).

 표 Ⅴ-3 주요 분야별 PPP 사업 내역 

구 분 프로젝트 수(건) 투입 비용(백만 달러)

1 항공수송 8 2,185.41

2 육상수송 2 274.00

3 해양수송 6 4,058.72

4 철로 3 4,385.30

5 유료도로 22 35,702.10

6 수자원 0 -

7 물 공급 24 1,675.30

8 폐기물 처리 및 위생 8 300.27

9 통신 0 -

10 발전 6 4,826.00

11 석유/가스 0 -

전체 79 53,408.10

자료: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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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개발회랑(IEDCs)

인도네시아가 2011년 발표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스

터플랜(MP3EI)의 3대 핵심전략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

발을 통한 경제적 잠재성 확대, 국내 및 글로벌 연결성(경제․사

회 인프라) 강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강화 등이다. 먼저 인도

네시아는 자국을 6개 경제회랑으로 나누고 각 경제회랑의 잠재

성을 향상시키고자 각각의 성장중심지(growth center)를 개발한

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 교통 시스템, 지역발전, 정

보통신기술(ICT) 네 가지 정책적 요소로 구성된 국가적 연결성

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3대 핵심전략을 구성하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IEDCs)은 

전역을 허브(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및 인프

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

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특히 마스터

플랜(MP3EI)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인프라 건설이

며, 이는 총 투자예산 4,012조 루피아(약 4,720억 달러)의 44.5%

인 1,786조 루피아(약 2,100억 달러)가 인프라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부 인프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 전체 인프라의 38%가 투입되며, 다음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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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9%), 철도(18.3%), ICT(13.6%) 등에 많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Ⅴ-4 마스터플랜(MP3EI)의 연결성 강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경제 

회랑 내 

연결성

- 회랑 내 도로와 항만의 건설 및 개선

- 철도운송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 경제중심지와 지원시설(항구, 에너지) 및 내륙 그리고 회랑에 속하지 않

은 기타 지역 간 연결을 위한 접근도로 개선

- 해양수송 시설의 재활성화

- 항공교통의 개선

- 성장 중심지와 경제활동 중심지를 포함하는 중추적 네트워크의 개선

- 성장 중심지와 경제활동 중심지를 포함하는 공평한 기반시설 접근권

- 충분한 라디오 주파수의 할당

- 녹색기술의 활용을 통한 비상업지구에 전력 제공

- 국가적 인터넷 교환망 발전

경제 

회랑 간 

연결성 

-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회랑 간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 이동

- 경제회랑 간 물류비용과 경제적 비용의 감축

- 몇몇 공항과 항만을 집산지로 지정하고 통합적 물류관리 방식 도입을 

통한 처리 능력 향상

- 주요 항만(집산지)과 지역 항만 간 그리고 주요 항만과 국제 허브 항만

과의 연결성 강화

- 광섬유 통신 인프라의 강화

- 무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국제적 

물류

- 국제적 허브로서 서부와 동부 인도네시아에 항만과 공항 지정

- ICT를 활용한 국제 허브 항만과 공항에서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운영의 최적화

- 통합적 물류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제 항만과 공항의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운영 강화

- 새로운 국제 관문의 개설

- 경제중심지에 국제적 인터넷 교환망 발전

- 2013년 ASEAN 물류통합과 2015년 ASEAN 시장통합 그리고 2020년 

세계시장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연결 기반시설의 

개선

자료: 지식경제부(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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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5 마스터플랜(MP3EI)의 주요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2011~25년)

인프라 분야
투자금액

(조 루피아) 비중(%)

도 로 339 18.98

항 구 117 6.55

전력 및 에너지 681 38.13

공 항 32 1.79

철 도 326 18.25

수자원(Water Utility) 18 1.01

ICT 242 13.55

기 타 31 1.73

     Total 1,786 100.00

자료: Republic of Indonesia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주요 경제회랑별로 살펴보면, 수마트라 회랑에서는 순다해협 

국가전략지역(SSNSA: Sunda Straits National Strategic Area)과 도

로․전력 및 에너지 분야 등에 많이 투입되며, 자바 회랑에는 

전력 및 에너지, 도로, 철도 분야에 많이 투자할 계획이다. 칼리

만탄 회랑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철도, 도로 분야를, 파푸아․

말루쿠 회랑에서는 항구와 도로 등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회

랑별로는 자바와 수마트라가 집중적으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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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마스터플랜(MP3EI)의 주요 회랑 및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2011~25년)

(단위: 조 루피아) 

주요 분야

경제회랑

수마트라 자 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누사 

틍가라

파푸아말

루쿠

도 로 109 189 21 5 19 57

항 구 9 45 10 6 --- 59

전력 및 에너지 76 248 40 25 4 13

공 항 4 16 3 --- 3 0.2

철 도 70 105 35 --- 12 ---

수자(Water Utility) 0.1 34 0.3 0.1 1 2

ICT 50 32 19 34 4 32

순다해협국가전략지역

(SSNSA)
150 --- --- --- --- --

기  타 5 138 --- --- 1 0.1

합 계 473 799 128 69 44 162

자료: Republic of Indonesia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자카르타(Jakarta) 시와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자카르타 수도권

(Metropolitan)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거주할 뿐

만 아니라, 수출입과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매우 밀집

한 지역이다. 반면 수도 자카르타는 도로 수용능력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 수자원 부족, 공항 및 항만시설 부족, 반복되

는 홍수로 인한 공항 및 항만 접근의 불편 등을 겪고 있다. 수도

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Metropolitan Priority Area) 개발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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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중심을 자카르타 교외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센터

간 연결교통망을 확충하고, 교외와 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건설 및 접근성 제고, 효율적인 물류 유통망 건설, 하수 및 배수

시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PA 계획은 IEDCs에 편입되었지만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

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부 마스터플랜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2월에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가 개발구상을 협

의하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현재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JICA는 2011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30년까지의 경

제․사회적 상황을 예측함과 동시에, 2020년 시점까지 달성해야 

할 전체 인프라 정비 계획과 우선사업 리스트를 담은 기본계획

을 2012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각료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 ‘조기 프로젝트(fast-track projects)’ 17개를 채택하였다. 

조기 프로젝트 17개는 자카르타 수도권의 인프라 정비에 관한 

사업들로 국제항만, 자카르타 동부 공업지역 개발, 대중교통 네

트워크(MRT: 고속전철 포함), 도로, 공항, 상수도 및 하수 처리, 

폐기물 관리, 홍수대책, 전력․에너지 인프라 등 9개 분야에 걸

쳐 있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190조 루피아(약 220억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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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표 Ⅴ-7 참고).13)

 표 Ⅴ-7 MPA의 조기사업 리스트(2013년 착공목표)

주요 분야 프로젝트

1. 국제항만
1. 탄중프리오크(Tanjung Priok) 항 확장 및 개보수

2. 신국제항만 건설
1)

2. 자카르타 동부 

공업지역 개발

3. 스마트 커뮤니티(친환경도시) 건설(smart grid 포함)

4. 자카르타 동부 공업지역내 도로 네트워크 개선

3. 대중교통 네트워크

5. 고속전철 부설(Jakarta Mass Rapid Transit: MRT): 

S-NI, S-NII, E-W

6. Jabodetabek(Greater Jakarta) Commuter Railway System 개선

4. 도로 네트워트 7. Jabodetabek(Greater Jakarta)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 개선

5. 공항 및 관련 

인프라

8. Soekarno-Hatta 국제공항 접근 철도 건설

9. Soekarno-Hatta 국제공항 확장

6. 상수도 및 하수 처리 10. Jabodetabek(Greater Jakarta) 지역 급수 프로젝트 

7. 폐기물 관리 시스템
11. 자바 서부 지역 폐기물 처리(Solid Waste Treatment 

and Final Disposal) 시설 건설

8. 홍수대책 12. 플루이트(Pluit) 동부 배수기장 개보수

9. 전력 에너지 

인프라

13. 자바-수마트라 송전망(Interconnection Transmission Line) 

건설

14. 인드라마유(Indramayu)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15. 반텐(Banten)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16. 가스화력 발전소 및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건설

17. 라자만달라(Rajamandala) 수력발전소 건설

주: 1) 일본 정부는 제1차 각료급 운영위원회(2011. 3. 17)에서 일본 정부가 지원 중인 

신국제항만 건설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2011년 3월까지 완성하고, 일본이 사업타

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자료: 일본 외무성, 재인용: 강대창, 김규판, 오윤아, 이재호, 신민금, Siwage Dharma 

Negara, Latif Adam(2011), p. 123. 

13) 강대창, 김규판, 오윤아, 이재호, 신민금, Siwage Dharma Negara, Latif Adam 

(2011),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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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2000년대 들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회

복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

히 유도요노 대통령의 등장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석유 및 가

스 개발사업 발주 증가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

다. 다만 정부재정이 부족해 전체 발주 프로젝트의 60%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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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의 명목생산액은 2007년 333억 달러에서 2010년 72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890억 달러로 확장된 것으로 추

정된다. 건설업의 GDP 대비 비중도 2007년 7.7%에서 2010년에

는 10%를 넘어섰고, 고용인력도 같은 기간 525만 명에서 6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건설분야의 실질 성장률은 2007년 

8.6%에서 2010년 7%로 둔화되었고, 2011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

로 추정된다.

 표 Ⅴ-8 건설업 구조 및 변화 추이(2007~11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측

건설업 생산(십억 달러) 33.3 43.3 53.3 72.7 89.0

  인프라산업(십억 달러) 15.2 19.7 26.0 35.6 43.0

  거주 비거주 빌딩산업(십억 달러) 18.1 23.5 27.4 37.1 46.0

건설업 실질성장률(%) 8.6 7.3 7.1 7.0 6.3

건설업/GDP(%) 7.7 8.5 9.9 10.3 10.9

총자본투자(십억 달러) 107.6 141.3 167.6 227.2 269.1

총자본투자/GDP(%) 24.9 27.7 31.1 32.2 32.8

건설분야 고용인력(천 명) 5,253 5,439 5,841 6,219 6,586

자료: B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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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전체 건설업의 49%(생산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

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

다. 도로 및 교량 인프라와 철도 인프라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데, 전체 인프라 중 수송분야가 2010년 현재 63.6%를 차지

하고 있다.

전체 인프라 건설업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에너지․유틸리티

의 경우 실질성장률이 심한 기복을 나타내나, 물 관련 산업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표 Ⅴ-9 수송인프라산업 구조 및 추이(2007~11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측

수송인프라 생산/총인프라(%) 71.5 71.2 64.8 63.6 65.0

수송인프라산업 생산(십억 달러) 10.7 14.1 16.8 22.7 28.0

수송인프라산업 실질성장률(%) -3.6 8.6 3.2 5.6 7.1

    도로 및 교량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3.6 6.1 6.8 8.7 10.9

    철도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3.7 3.8 4.2 7.4 8.4

    공항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2.6 1.5 2.4 3.0 3.5

    항만 및 수로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0.8 2.7 3.4 3.5 5.2

자료: B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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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0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산업 구조 및 추이(2007~11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측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생산/총인프라(%) 29.5 28.8 35.2 36.4 35.0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4.5 5.7 9.1 13.0 15.0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의 실질성장률(%) 12.3 4.0 47.0 11.7 0.1

발전소 플랜트 및 전력망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1.4 1.9 3.2 4.6 5.3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생산(십억 달러) 0.3 0.5 0.8 1.2 1.4

물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2.8 3.3 5.2 7.2 8.3

자료: BMI(2012).

나. 건설시장 구조

인도네시아 국가건설협회(GAPENSI)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 

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분야의 성장잠

재성이 높은 관계로 외국 건설사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인도네

시아에서 활동 중인 건설 도급업자 업체수는 2008년 10만 5,510

개사에서 2010년 15만 4,000개사로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16

만 2,000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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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1 건설 도급업자 업체수 추이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예측)

기업 수 105,510 129,755 154,000 162,000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건설협회, 재인용: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p. 43.

많은 건설 도급업자가 존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도

급업자이고, 중규모 도급업자는 전체의 9.5%, 대규모 도급업자는

 표 Ⅴ-12 현지의 주요 대형 건설기업 매출 동향(2006~09년)

(단위: 십억 루피아)

기업명 2005 2006 2007 2008 2009

PT Adhi Karya 3,027 4,329 4,974 6,640 7,715

PT Wijaya Karya 2,602 3,049 4,285 6,559 6,591

PT Waskita Karya 2,641 2,769 2,317 3,326 4,491

PT Pembangunan Perumahan 2,254 2,438 3,218 3,934 4,203

PT Truba Alam Manunggal Engineering 279 972 1,506 2,949 2,728

PT Jaya Konstruksi Manggala Pratama 1,232 1,469 1,737 2,338 2,699

PT Indika Energi 553 1,189 2,337 2,314 2,487

PT Total Bangun Persada 1,163 1,120 1,322 1,902 1,731

PT Petrosea Indonesia 1,167 928 1,106 1,806 1,508

PT Surya Semesta Internusa 1,073 1,097 1,218 1,753 1,484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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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도급업자 수는 2,493개

사인데, GAPENSI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규모의 차이는 주로 도

급하는 프로젝트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현지 건설 도급업자 

중 대형 기업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인데, PT Wijaya Karya, PT 

Waskita Karya, PT Adhi Karya, PT Pembangunan Perumhan 등이 

대표적이다.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

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 추구, 소득 증대에 따른 주택 

및 상업용 빌딩 수요 급증 등을 배경으로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

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업은 이제까지보다 더 빠르고 

활발하게 성장해 2015년경에는 GDP 대비 15%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되며, 성장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송인프라 부문은 도로와 교량, 철도, 항만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유틸리티 분야에서는 발전소 플랜트 및 전력망과 물

산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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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3 건설 및 인프라산업 전망(2012~16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설산업 생산(십억 달러) 100.7 123.8 152.2 188.0 233.3

인프라산업(십억 달러) 48.5 59.7 73.5 90.8 112.8

거주 비거주 빌딩산업(십억 달러) 52.2 64.1 78.7 97.1 120.4

건설업 실질성장률(%) 7.1 7.5 7.5 8.0 8.5

건설업/GDP(%) 11.6 12.4 13.3 14.2 15.2

총자본투자(십억 달러) 291.1 342.2 402.5 475.9 565.5

총자본투자/GDP(%) 33.7 34.4 35.1 35.9 37.0

건설분야 고용인력(천 명) 7,026 7,520 8,050 8,658 9,356

자료: BMI(2012).

 표 Ⅴ-14 수송인프라산업 전망(2012~16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송인프라 생산/총인프라(%) 65.1 65.3 65.6 65.8 66.1

수송인프라산업 생산(십억 달러) 31.6 39.0 48.2 59.8 74.5

수송인프라산업 실질성장률(%) 7.0 8.1 8.0 8.5 9.0

도로 및 교량 인프라 생산

(십억 달러)
12.3 15.2 18.8 23.4 29.2

철도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9.6 11.9 14.9 18.7 23.5

공항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3.8 4.5 5.4 6.5 7.9

항만 및 수로 인프라 생산

 (십억 달러)
5.9 7.3 9.1 11.2 14.0

자료: BMI(2012).



Ⅴ. 인프라 건설시장｜135

 표 Ⅴ-15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산업 전망(2012~16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생산/총인프라(%) 34.9 34.7 34.4 34.2 33.9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16.9 20.7 25.3 31.1 38.3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의 실질성장률(%) 6.5 6.9 6.8 7.2 7.7

발전소 플랜트 및 전력망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6.1 7.6 9.5 11.9 15.0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생산(십억 달러) 1.6 1.9 2.4 2.9 3.6

물 인프라 생산(십억 달러) 9.2 11.2 13.4 16.3 19.8

자료: B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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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인도네시아는 2010년 5월 발표한 ‘투자분야에서 개방하지 않

는 사업분야 및 조건부로 개방된 사업분야 리스트에 관한 대통

령 규정 2010년 36호’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건

을 명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업은 서비스 규

모가 10억 루피아(약 11만 7,6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외자출자의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고, 10억 루피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모든 분류의 건설업에 대해 외자출자를 67%까지만 인정하고 있

다. 수도나 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도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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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외자의 진입이 가능하며, 건축설계 등의 컨설팅 서비

스는 규모와 관계없이 55%까지 외자출자가 인정되고 있다.14)

 표 Ⅴ-16 건설업과 관련한 외국인투자 출자 규제  

항목 사업 분야(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

조건

설명

1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거나/리스크가 낮거나/공사금액이 10억 

루피아까지의 건설 서비스(건설시설 서비스)

영세

중소기업 
협동조합

을 위해 

유보

 1～2층 건물 대상 부지 조성작업 41011

 창고 공업용 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3

 상업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4

 보건시설 대상 건설공사 41015

 교육시설 대상 건설공사 41016

 호텔, 레스토랑, 기타 유사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7

 공공 오락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8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용 건축 대상 건설공사 41018

 스테디엄, 운동장 대상 건설공사 41018

 기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대상(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건설공사

41018

 조립식 공법 건설 가설 41020

 수도 배송 파이프, 통신망 송전선(케이블) 대상 건설공사
42211

42219

 우물공사 42218

 수로, 항만, 댐, 기타 수도공사 대상 건설공사 42911

 기타 엔지니어링 작업 대상 건설공사 42919

 해체공사 43110

 굴삭, 토사 이동 및 퇴적 작업 43120

 광업용 부지 조성작업 43120

 도난경보장치 설치공사 43217

 화재경보기 건설공사 43217

 공급 파이프망 케이블 연결 건설공사 43221

 가스 파이프 건설공사 4322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건설공사 43291

14)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pp.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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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계속

항목 사업 분야(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

조건

설명

 창문 유리 설치공사 43301

 바닥 벽 타일/대리석 설치공사 43302

 벽, 기타 마루 코팅 공사 43302

 미장공사 43302

 벽장공사 43303

 내장공사 43304

 장식공사 43304

 철근공사 43305

 기타 건물 완성 마무리 공사 43309

 지반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43901

 금속 공사 43901

43902

 발판 조립작업 43902

 지붕 방수 가공작업

   콘크리트 공사

   벽돌시공

43903

 운전자를 동반하는 건물 건설 해체, 토목공사 대상의 설비

관련 임대 서비스

43905

 기타 특수 건설공사 43909

   목공 금속 조작공사

   전기배선 기구공사

   울타리 건설공사

   급수공사(하수 배수 준비 포함)

   난방 냉방 공조

   주택용 안테나 공사

   기타 전기공사

   절연공사(전기배선, 물, 열, 소음)

   기타 설치공사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설치공사

 현장측량 시험작업 71100

2 음료수 사업 36601 외자출자

비율최고 

95%까지 3 고속도로 사업 52213

4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거나/리스크가 높거나/공사금액이 10억 

루피아를 상회하는 건설서비스(건설실시 서비스)

외자출자

비율최고 

6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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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계속

항목 사업 분야(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

조건

설명

 창고 공업용 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3

 상업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4

 보건시설 대상 건설공사 41015

 교육시설 대상 건설공사 41016

 호텔, 레스토랑, 기타 유사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7

 공공 오락건물 대상 건설공사 41018

 기타 건물 건설작업 41019

 콘크리트 공사 41020

42120

42220

 대도로(고가도로 제외), 선로, 비행장 활주로 건설작업 42111

42113

42114

 다리, 고가도로, 터널, 지하도 건설작업 42112

42115

 수도배송 파이프, 통신망 송전망(케이블) 대상 건설공사 42219

43221

 2층 건물 이상의 건물 해체작업 43110

 굴삭, 토사 이동 및 퇴적 작업 43120

 광업용 부지 조성작업 43120

 부지 조성작업 43120

 도난경보장치 설치공사 43217

 화재경보기 건설공사 43217

 우물공사 43218

 가스 파이프 건설공사 4322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건설공사 43291

 창문 유리 설치공사 43301

 기타 건물 설치 43299

 바닥 벽 타일/대리석 설치공사 43302

 벽, 기타 마루 코팅 공사 43302

 미장공사 43302

 벽장공사 43303

 내장공사 43304

 장식공사 43305

 기타 건물 완성 마무리 공사 43309

 자갈 기초공사 43901

 철근공사 43901

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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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계속

항목 사업 분야(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

조건

설명

 발판 조립작업 43902

 지붕방수 가공작업 43903

 운전자를 동반하는 건물 건설 해체, 토목공사 대상의 설비 

관련 임대 서비스

43905

 기타 특수 건설공사 43909

   목공 금속 조작공사

   절연공사(전기배선 수도 열 소음)

   전기배선 기구공사

   울타리 건설공사

   급수공사(하수 배수 준비 포함)

   난방 냉방 공조

   기타 건설공사

   기타 설치공사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설치공사

 현장측량 시험작업 71100

5 건설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경관설계 서비스

71100
외자출자

비율최고 

55%까지

6
건설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71100 외자출자

비율최고 

55%까지

 설계 이전 설계 컨설팅 서비스 71100

 설계 디자인 서비스 71100

 계약관리 서비스 71100

 건축설계 관리 종합서비스 71100

 기타 건축 서비스 71100

 기초 건물구조물 건축용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71100

 토목공사용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71100

 건설 설치 중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71100

 기타 건설 설치 중 엔지니어링 기타 설치 서비스 71100

 수송인프라 대상 엔지니어링 대상 엔지니어링 종합 서비스 71100

 기타 턴키 프로젝트 대상 엔지니어링 종합 서비스 71100

 도시계획 서비스

 경관설계 서비스

71100

 물리적 성질의 합성 정제시험 분석 71202

 종합기계 시스템 대상 시험 분석 71202

 기술검사 시스템 71203

 기타 기술시험 분석 서비스 71209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pp.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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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2010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24개의 외자계열 건설 도급업

자가 진출해 있는데, 대체로 현지 업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

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대형 건설사는 전략적인 관리 운영방법

은 탁월하지만, 인도네시아 건설업계에 관한 실태나 실증적 사

실에 관한 정보 축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

아 국가건설협회(GAPENSI)에 의하면, 외자계열 건설업자 중 67

개는 일본계 건설사이다.

 표 Ⅴ-17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주요 외자계 건설회사(2010년 현재)  

건설회사 명 건설회사 명

1 AMEC plc 37 KBR

2 B.L. Harbert International 38 Kinden Corp.

3 Balfour Beatty plc 39 Kumagai Gumi Co. Ltd.*

4 Bauer AG 40 Leighton Holdings Ltd.

5 Black & Veatch 41 McConnell Dowell Corp.

6 BOUYGUES 42 McDermott International Inc.

7 Bovis Lend Lease 43 Obayashi Corp.*

8 CB & I 44 Parsons

9 CEGELEC 45 Penta-Ocean Construction Co. Ltd.

10 Chengda Engineering Corp. of Cina 46 Petrofac Ltd.

11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p.
47 Punji Lloyd Ltd.

12 China Engineering Consultants Inc. 48 Royal BAM Group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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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계속

건설회사 명 건설회사 명

13 China Gezhouba Group Co. Ltd. 49 RSEA Engineering Corp.

14 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 50 Saipem

15
China National Chemical Eng'g Grp. 

Corp.
51 Samsung C&T Corp.

16
China National Machinery Imp. & 

Exp. Corp
52 SembCorp Engineers and Constructors

17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 

Corp. 
53

SEPCOIII Electric Power

Construction Corp.

18
China National Technical Imp. & 

Exp. Corp.
54 Shanghai Electric Group Co. Ltd.

19 China Shanghai SFECO 55 Sheladia Associates Inc.

20
China State Construction Eng'g 

Corp.
56 Shimizu Corp.*

21 Chiyoda Corp.* 57 Sinohydro Corp.

22 CITIC Construction Co. Ltd. 58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23 Corrpro Cos. Inc 59 Soletanche Bachy

24 COWI 60 SOLETANCHE BACHY

25 Daewoo Engineering Co. 61
Sangyong Engineering & Constr. 

Co. Ltd.

26 Dongfang Electric Corp. 62
Sumitomo Mitsui Construction Co. 

Ltd.*

27 Ebara Corp.* 63 Taikisha Ltd.*

28 Fichtner GmbH & Co. KG 64 Taisei Corp.*

29 Fluor Corp. 65 Takenaka Corp.*

30 Guangdong Xinguang Int'l Group 66 Techint Group*

31 Hazama Corp.* 67 TECHNIP

32 HOCHTIEF AG 68 The Shaw Group Inc. 

33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69 Toyo Engineering Corp.*

34 Jacobs 70 VINCI

35 JGC Corp.* 71 Zhongding Int'l Engineering Co. Ltd.

36 Kajima Corp.* 72
Zhongyuan Petroleum Exploration 

Bureau

주: * 일본계 기업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건설협회, 재인용: 日本貿易振興機構(201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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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진출 사례

동남아 건설시장도 중동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적인 진출 대상

지역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베트남, 싱가포르와 함께 동남아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다. 2010년 우리 건설업계의 인도네시

아에서의 수주액이 3.2억 달러였으나, 2011년의 경우 10월까지 

누계치가 13.8억 달러로 3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1) 쌍용건설의 발리 인터컨티넨탈호텔 건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본사

서비스를 대행하는 지사 형식이나, 쌍용건설의 발리 인터컨티넨

탈호텔(Bali Intercontinental Hotel) 건설 수주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수주에 성공한 사례이다. 법인 설립 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어 현지 적응

력을 키울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에 따라 타격을 입

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선호도가 낮은 실정이다. 반면 쌍용건설은 1997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외국기업의 100% 지분소유가능 규정에 따라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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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현지법인을 기반으로 회계와 마케팅 분

야의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성공리에 시공할 수 있었다.

 글상자 Ⅴ-1 발리 인터컨티넨탈호텔 건설 프로젝트 개요

 - 사업내용: 발리 전통식 호텔 4동(451실)

    디자인 & 건설(Turn-key Base Project)

 - 규    모: 7,000만 달러(64,186㎡)

 - 공사시기: 1990년 8월~1993년 8월

 - 장    소: 인도네시아 발리

 - 발 주 처: PT. Citra Jambaran Indah Hotel

2) 현대건설의 레눈(Renun) 수력발전 프로젝트(Hydroelectric 

Power Project Lot 1 & 2)

인도네시아에서 건설공사는 소요자금 조달주체에 따라 정부

발주, 국제기관 혹은 선진국 공여기관 발주, 민간 발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에서는 프로젝트 자금조달

이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한 국제기관 혹

은 선진국 공여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경쟁이 치열하다.

레눈(Renun)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NL)가 발주하고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사로 입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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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였으나, 

현대건설은 통상적인 입찰자격 조건에다가 JICA가 추가로 요구

한 최신기술 확보,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한 입찰서 작성 등을 통

해 수주받는 데 성공하였다.

 글상자 Ⅴ-2 레눈 수력발전 프로젝트 개요

 - 사업내용: 수력발전소 건설

 - 규    모: 6,716.9만 달러(Lot 1 & 2)

 - 공사시기: 1995년 3월~2005년 8월

 - 장    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 발 주 처: PNL(전력공사)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여건상 우리 건설업체들은 외국기관 발

주나 차관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경우 발주처

의 까다로운 PQ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해외공사 실적 쌓기, 국

제기관 공사 실적 쌓기, 최신 기술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러

한 성공은 대부분 또 다른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되는데, 현대건

설 역시 레눈 수력발전소 성공을 바탕으로 2011년에 수마트라 

푸상안(Peusangan) 발전소 프로젝트도 수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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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OT 분석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강점요인으로는 

먼저 거대한 개발수요를 들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해 2025년까지 367개 인프라 프로젝

트를 개발하기 위해 약 4,4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인도네

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도 하나의 강점

요인이다. 기회요인으로는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 

정부가 PPP 확대와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제투자가들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약점요인으로는 전력부족, 부패와 불투명성, 높은 외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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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와 금융분야에서의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을, 위협요인으로는 

시멘트 비용 상승에 따른 문제점, 전력 부족에 따른 애로 사항, 

높은 정치 리스크와 낮은 법 집행력 등을 들 수 있다.

 표 Ⅴ-18 인프라 건설업에 대한 SWOT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전력공사(PNL)의 20GW 전력생산 확대 

계획

□ 탄광회사의 수십억 달러 규모 철도 투자

계획 발표

□ 마스터플랜(MP3EI) 발표로 2011~25년 

동안 36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4,440억 달러 규모) 

□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

□ PPP와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 아시아 최대 건설사들의 진출

□ 전력 부족과 정전 빈번

□ 부패와 불투명성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열악

□ 계약이행 불확실성

□ 만연한 부정부패

□ 높은 외환 리스크

□ 대출자나 대부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정성 

부족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현지기업의 소규모 및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기회 확대

   - 특히 주택 건설, 에너지 및 수송 분야

□ 정부의 PPP 규정 개선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시멘트 회사의 확장 계획: 건설자재 수요 

증대와 그에 따른 건설부문 성장 암시

□ 전력생산을 위한 석탄수요 급증으로 인

도, 중국, 중동 투자자를 포함한 국제투

자자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확대

□ 새로운 인프라 보증기구와 PPP/양허규

정 개정에 의한 인프라 시장에 대한 구

조적 문제점 해결 기대

□ 시멘트 비용 상승에 따른 건설 분야의 높은 

인플레와 경제성 부족

□ 만성적 전력부족에 따른 투자속도 위협

□ 높은 정치 리스크 및 낮은 법 집행력

자료: BMI(201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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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 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한․ASEAN FTA(KA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

진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FTA는 양국의 경제협력 구조에 특

화된 ‘맞춤형 FTA’가 되어야 한다.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에 맞

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약점․위험 및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야 한다.

특히 자원개발과 건설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152｜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파이낸싱(PF)을 비롯한 개발금융(Finance for Development) 협력 

확대, R&D 및 인력양성 분야 협력 확대, 건설관련 산업기술이전 

및 산업표준 촉진, 자원개발 분야 협력 확대 등 개발협력 확대

에도 중점을 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15)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최근 인도네시아가 Post BRICs의 선두주자로 중국을 보완하는 

해외생산거점과 자원공급기지로서 중요해지면서 한․인도네시

아 양자간 협력이슈가 급증하고 있다. 양자간 협력관계가 본격

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IEDCs

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2011년의 양국 합동장관회의에서는 IEDCs를 포함해 양국간 협

력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고, 2011년 5월 1차 민관합동 실무 T/F 회의를 통해서

는 ‘한․인도네시아 민관실무 T/F’를 구성했다. T/F는 [그림 Ⅵ

15) 정재완, 김태윤, 손기태, 이재호, 김유미, 백유진(2011),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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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지식경제부를 수석대표와 간사로 하며 8개 부처별로 

실무분과를 구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으

로 선정한 에너지․광물자원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력업은 지

식경제부에서 주관하며, 인프라 건설 부문 협력은 국토해양부에

서 협력의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Ⅵ-1 한국 정부 민관 실무 T/F 구성 내역

자료: 필자 작성.

민관 실무 T/F 구성 이후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

은 협력의제들이 발굴되었다. 첫째, 인도네시아 마스터플랜

(MP3EI)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둘째, 에너지자원과 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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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합의했으며, 사업형태는 양국의 민관이 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양자간 경제협력의 양적 및 질적 심화를 추구하

기위해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투자사업을 가속화해 경제협력의 성공 스토리를 마련

하는 데 합의했다. 다섯째, 각 분과별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발

굴․추진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경협 실무 T/F 합의사항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주도로 민․관 합동 ‘한․인도네시아 경제 사절단’ 사업을 추진

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인도네시아 투자, 아웃소

싱, 기술이전, 경영환경 개선 등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한국․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설명회’, ‘글로벌 파트너

십(GP) 상담회’, ‘기술이전 설명회’, ‘Korea Business Dialogue’ 4

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했다.

현재 양국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양국간 경제․산업 협력 심화

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

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간 각 실무분과를 담당하는 부처간 협

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에너지 광물 개발 및 

인프라 건설과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필

요로 하는 분야는 사업발굴은 물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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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예

를 들어 수력발전 댐 건설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수몰지 

보상 및 각종 법규정 관련 문제는 물론, 생산된 전력의 판매까

지 모든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과별 협력의제를 담당하는 양국 부

처간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체

가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력 T/F 회의를 정례화하거나 영구적인 회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T/F에서 합의된 협력의제들이 

본격적으로 심화․확대될 경우 현재와 같은 비정기적인 형태의 

T/F 회의로는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민관협력 T/F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 

협의회’와 같은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한편, 정례화된 회의를 통

해 협력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민관협력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

요하다. 또 양자간 대화체로서의 민관협력 T/F와 인도네시아 중

장기 개발계획(MP3EI)의 주요 사업 협력체인 한․인도네시아 경

제협력 사무국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향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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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민관협력 T/F 회의에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의 참

여와, 필요할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간사 역할

을 대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자원과 인프라 개발이나 플랜트 설비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

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개발금융 환경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데

다가, 세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과 공무원 급여 지출

로 인해 투자재원이 늘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프라나 대형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의한 이용료 인상 제한과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금

융기관의 노하우 부족, 민간의 투자유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

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 활용,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융자 확대 등이 필

요하다. 양국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및 자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ODA, 정책금

융기관, 수출신용 확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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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먼저, 개발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우리

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한 PPP나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co-financing)에 많은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PF, 

On-lending16) 등의 선진 금융기법 활용과 수출신용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함과 동시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개발금융 환경이 열악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개발금융기관 진출도 부진한바, 중장기적으로

는 우리 금융기관의 PF 능력 제고와 함께 PF 가능한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도 필요하다.17)

16) On-lending은 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

은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장기 저금리)으로 지원하

는 금융기법이다.

17) 정재완, 김태윤, 손기태, 이재호, 김유미, 백유진(2011), p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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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1) 일반 유의사항

에너지 및 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는 인도

네시아의 핵심산업이자 유망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 기업

을 포함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

심으로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적응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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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험, 법률, 관행 및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능한 파

트너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FDI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도네시아 관료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초 사업추진 

단계는 물론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서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필요

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전체 인구의 5%인 화교가 현

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대 그룹 중 9개

(2,067개 기업)와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화교계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국토가 길고 섬이 많아 유통 및 수송망이 발달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도네시아 사회의 최

대 문제점인 인프라 부족,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부정부패 만

연 등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이한 자연 및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수익 분배, 지방토호 및 민족 간 이해관계 대립, 지역 특유

의 관습법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느린 사업진행 관행은 투자매력과 성장 잠

재력의 긍정적인 요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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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광물자원

먼저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원개발은 밀림과 섬 등 대부분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 혜택을 거

의 누릴 수 없다. 또한 인프라 확충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자

원개발 회사의 몫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성을 검토할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인프라 건설을 아웃소싱으로 해결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사업구조를 회사 상황

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광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주의해

야 할 점은 신광업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이다. 신광업법에서는 

직접 광물 가공공정을 수행하거나 가공공정에 대한 IUP/IUPK 

보유자와 협력하여 가공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확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광업법의 실시로 생산 개시 후 

5년 내에 지분의 20%를 현지인에게 매각해야 하며, 가공하지 

않은 금속광물의 수출도 금지되므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

련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자원개발 업체는 일정 기

준의 로열티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일부 광물의 경우 생산된 

광물을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할 의무도 있다. 신

광업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토지보상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161

등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로는 산림허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즉 인도네시아에

서는 광업권과 산림권이 분리되어 있어 반드시 광업권과 산림권

을 각각의 기관에서 동시에 획득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

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처방법

으로는 초기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컨설팅 등을 통해 권리관계

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규정

상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더 큰 권

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

앙정부의 조정권한은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해당 지방정부가 좌

지우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선 탐사, 발전소 건설, 운영, 전력구매 

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및 승

인 과정이 필요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투자진출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 개선 요구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

러 부문에 걸쳐 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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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지연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한 행

정 절차의 지연은 항상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최초 프로젝트 기

획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소유 비율은 최대 95%

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이다. 현지 

파트너의 요건으로는 기술력, 재무상황 등 일반적인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현지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능력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특유의 인허가 지체는 프

로젝트의 사업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특성상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

전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

관련 문제로 인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지역의 경우 발전사업 인허가가 어렵

기 때문에 입지선정 과정에서 산림보호지역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업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캠페

인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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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피해가 부각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

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

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성장에 대한 캠페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홍보효

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저명인사를 활용한 캠페인 혹은 CSR 

활동 참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 하나는 

토지수용을 둘러싼 문제이다. 다수의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토지

수용 좌절로 중단된 적이 있을 정도로 토지수용이 어렵다. 현행 

토지수용법(1961년 제정)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이

어오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강제수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명

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토지매입을 촉진하

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언제 의회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토지수용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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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협조나 행정력 전달

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18)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는 정부재원이 부족하고 외국업체가 참

여할 만한 대형 공사는 대부분 시공자금융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조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PF를 비롯 개발 및 투자금융 환경이 발달하지 않

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않아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업체는 300만 달러 이상의 공사에 대해

서만 입찰이 가능하고, 수주받을 경우 반드시 현지 업체와 합작

(J/O) 형태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대통

령령 2000년 제18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건설사업 중 외국 건설사들

은 원조/차관 공사와 외국인투자자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한다. 이러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스

탠더드가 요구하는 PQ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충분한 실적 쌓기, 최고 기

18) 정재완, 김태윤, 손기태, 이재호, 김유미, 백유진(2011),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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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 보유, PQ 작성능력 배양, 가격 경쟁력 보유 등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국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최근 PQ 조건으

로 최첨단 기술력 보유와 유사한 시공경험 보유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반면 현지 공공재원을 통한 프로젝트나 PPP 프로

젝트는 현지업체가 수주한 후 이를 외자기업에 하청을 주는 프

로세스가 일반적인바, 현지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매우 중요

하다.19)

나. 업종별 유망분야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환경은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부정부

패, 제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

으로 평가받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모으고 있

다. 거의 모든 자원 분야가 가능성이 있지만, 석유․가스, 니켈, 

저열량 석탄, 동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가 인도네시아에 진출

한 석유․가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류(upstream) 비즈니스에 관

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생산량 

19) 상게서,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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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생산량의 89% 차지)들은 지질적 잠재성 

평가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

고 지역적으로는 동부 인도네시아를 지목하였다.20) 최근 국제유

가 인상으로 인해 대체재인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인 광물은 니켈이다.21)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석유․가스, 석탄, 

니켈, 동, 보크사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이들 

업종은 모두 2011년 발표한 마스터플랜(MP3EI)의 22개 핵심산

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진출 방향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잠재

력을 감안해 지열과 수력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지열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중장기 국가에너지 정책에서도 지열발전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이 높다. 수력의 경우 파푸아, 칼리만탄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해온 대규모 수력발전 개발 사업 이외에도 소수력 

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를 

20) 鈴木 信市(2009), p. 65.

21) KOTRA․해외자원개발협회(2008),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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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바이오매스 부문의 경우 현지 바이오매스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 소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연탄 발전의 대체

연료로서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부

문은 PPP 대상 분야와 시장경쟁이 도입된 통신, 에너지, 전력 등

에 불과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PPP 대상 분야로는 도로, 관

개수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와 석

유․가스가 있다. 또 1999년 새로운 통신법을 통해서 통신부문

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 신석유․가스법에 의한 에너

지 부문과 2009년 신전력법에 의한 전력시장이 개방되었다. 인

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분야는 막대한 개발수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소요재원과 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바,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교환하는 패키지 딜

(package deal)형 투자진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도로, 철

도,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이 유망한 분야이다.22)

22) 정재완, 김태윤, 손기태, 이재호, 김유미, 백유진(2011), pp. 144~145,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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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Ⅵ-1 유망 산업별 애로사항 및 진출 시 고려사항

산업 애로사항 진출 시 고려사항 유망분야

에너지 

광물

- 인프라 부족

- 각종 허가 지연

- 가공공정 의무화

(신광업법)

- 인프라 자체 건설 필요

-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

- 산림허가 주의

- 중앙 지방정부 법률

관계 유의

- 에너지: 석유, 가스, 

석탄

- 광물: 동, 니켈, 

보크사이트

신재생 

에너지

- 다수 인허가 및

승인 절차

- 행정 지연

- 외국인 지분 95%로 

제한

- 현지 파트너 필요

- 분야별 환경관련 법규

정 이해

-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CSR 필요

- 지열 발전

- 수력 발전

인프라 

건설

- 토지수용 절차 

애로

- 정부재원 부족

- 자금조달 애로

- 외국기업 입찰 최소 

규모(300만 달러)

- J/O 형태 현지업체

하도급 의무화

- 원조/차관공사 PQ 

기준 높음

- 공공재원, PPP 사업

은 현지업체 수주 후 

외국업체에 하청

- PPP사업: 도로, 상

하수도, 통신, 전력, 

석유, 가스

- 패키지 딜: 도로, 

철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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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기관명 Indonesian Mining Association (IMA)

주소

Gedung Gajah, Persil A,B, C 5th Floor, Unit# A-II

JL. Dr. Saharjo raya No. 111, Tebet, Jakarta Selatan 

12810

전화 (62-21) 830-3632, 830-9963

팩스 (62-21) 8370-5657

웹사이트 http://www.ima-api.com

대표자 Mr. Martiono Hadianto

이메일 martiono@newmont.com

기관명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ICMA)

주소

Menara Kuningan Lt.1 Jl. H.R. Rasuna Said

Blok X-7 Kav.5 

Jakarta 12940, Indonesia 

전화 (62-21) 3001-5935

팩스 (62-21) 3001-5936

웹사이트 http://www.apbi-icma.com

대표자 Mr. Bob Kamandanu 

이메일 apbi-icma@indo.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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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Association of Indonesian Oil and Natural Gas 

Drilling Companies (APMI)

주소
Jl. Gandaria III No. 5, Kebayoran Baru, Jakarta 

12130

전화 (62-21) 722-2088, 725-3540

팩스 (62-21) 725-3539

웹사이트 http://www.apmi-online.org/apmi

대표자 apmi.ind@gmail.com

이메일 Mr. Ir. Tito Kurniadi 

기관명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IPA)

주소

Indonesia Stock Exchange Building, Tower II, 20th 

Floor(Suite 2001) Jl. Jend. Sudirman Kav.52-53, Jakarta 

12190

전화 (62-21) 515-5959

팩스 (62-21) 5140-2545/6

웹사이트 http://www.ipa.or.id

대표자 Mr. Jim Taylor

이메일 inquiries@ipa.o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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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ational Federation of Oil and Gas Entrepreneurs

주소

Gedung Menara Imperium LG-05, Metropolitan 

Kuningan Super Blok Kav. 1 Jl. HR. Rasuna Said, 

Jakarta 12980

전화 (62-21) 8378-3514

팩스 (62-21) 8378-3515

웹사이트 http://hiswanamigasdpp.com

대표자 Mr. Ir. H. Eri Purnomohadi, MM

이메일 dpphiswanamigas@yahoo.com

기관명 Association of Indonesian Gas Industry 

주소
Gedung UGM - SAMATOR Pendidikan Jl. Dr. Sahardjo 

No. 83, Tebet, Manggarai Jakarta Selatan - 12850  

전화 (62-21) 8370-9911

팩스 (62-21) 8370-9911

웹사이트 NA

대표자 Mr. Arief Harsono 

이메일 agipusat@aneka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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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기관명
Directorate General of New Energy, Renewable and  

Energy Conservation

주소 Jl. Gatot Subroto Kav. 49,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62-21) 525-0575

팩스 (62-21) 2552-9280

웹사이트 http://www.ebtke.esdm.go.id

기관명 Indonesian Electrical Power Society

주소
Gedung PT. PLN 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18,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62-21) 525-2379

팩스 (62-21) 525-5939

웹사이트 http://www.mki-online.org

기관명 Indonesian Renewable Energy Society

주소
Graha Niaga 9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58, 

Jakarta Selatan, Indonesia 12190

전화 (62-21) 5291-2380

팩스 (62-21) 5291-2382

웹사이트 http://www.meti.o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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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Indonesian Geothermal Association

주소
Menara Cakrawala, 15th Floor, Jl. MH. Thamrin 

No. 9, Jakarta Pusat

전화 (62-21) 3983-3222

팩스 (62-21) 3983-3230

웹사이트 http://www.pgeindonesia.com 

기관명 Sustainable Energy Association Indonesia

주소 Jl. Iskandarsyah I No. 20B, Jakarta -  Indonesia

전화 (62-21) 720-8521

팩스 (62-21) 724-4544

웹사이트 http://www.seaindonesia.org

기관명 National Energy Council

주소
Jl. Jend Gatot Subroto Kav. 49,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62-21) 5292-1621

팩스 (62-21) 5292-0190

웹사이트 http://www.den.go.id

기관명 Indonesia’s Contractor Association of Electricity

주소
Nariba Plaza H8, Jl. Mampang Prapatan Raya No. 

39,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62-21) 798-6039

팩스 (62-21) 7986-3602

웹사이트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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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Indonesian Ocean Energy Association

주소
Jl. Jend Gatot Subroto Kav. 49,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 (62-21) 5292-1621

팩스 (62-21) 5292-0190

웹사이트 http://asel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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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기관명 Indonesian  Association of Planners (IAP)

주소

Kantor Sekretariat Badan Sertifikasi Perencana: 

Jl. Tambak No. 21 (Lt. 2), Pegangsaan - Jakarta 

Pusat

전화 (62-21)3905067

팩스 (62-21)31903240 

웹사이트 www.iap.or.id

기관명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PPENAS)

주소 Taman Suropati No. 2. Jakarta Pusat 10310

전화 (62-21) 319 36207, 390 5650

팩스 (62-21) 314 5374

웹사이트 www.bappenas.go.id

기관명 Indonesian Railway Association

주소 Jalan Perintis Kemerdekaan No 1 Bandung 40117

전화 (62-22) 4230031, 4230039

팩스 (62-22) 4203342

웹사이트 www.kereta-ap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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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Indonesian Highway Association (ATI)

주소 Gedung Bangun Tjipta Lt. 5 Jalan Gatot Subroto No. 54

전화 Jakarta 10260

팩스 (62-21) 5720681

웹사이트 (62-21) 5709120

기관명
Transportation Association of River, Lake and Ferry 

(GAPASDAF)

주소
Landmark Center Tower Lt. 15 Suite 1503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12910

전화 (62-21) 5223414

팩스 (62-21) 5223413

웹사이트 N/A

기관명
Transportation Association of River, Lake and Ferry 

(GAPASDAF)

주소 Landmark Center Tower Lt. 15 Suite 1503 

전화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12910

팩스 (62-21) 5223414

웹사이트 (62-21) 5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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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Indonesia National Builders Association (GAPEKSINDO)

주소 Jl.Minangkabau No. 35 F Pasar Manggis Jakarta 12970 

전화 (62-21) 83787219

팩스 (62-21) 83787218

웹사이트 www.gapeksindo.co.id

기관명 IIndonesia National Air Carriers Association (INACA)

주소
Bandara Halim Perdanakusuma Lt. 2 Ruang A 

23 PK Halim, Jakarta 13610

전화 (62-21) 70315568

팩스 (62-21) 80887257

웹사이트 www.ina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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